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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한국의 날
선포 기념행사 9일
주청사에서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전자

담배 흡연(Vaping) 관련 폐 질병을 앓는 환자 사

례가 매사추세츠 주내에서도 38건이 보고됐다.

주 보건부는 16일 주내 전자담배 흡연 관련 질병

환자가 기존의 10명에서 38명으로 증가됐다고 밝

혔다. 미국내 36개 주에서는 최근 전자담배 흡연

관련 380명이 입원하고 7명이 사망했다. 

보건부는 발표에 앞서 13일 금요일, 주내 전 병

원에 전자담배 흡연 관련 환자를 의무적으로 보

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었다. 이에 따라 집계된

환자 수는 보스톤칠드런스호스피털(Boston

Children’s Hospital, 이하 BCH)의 7명을 비롯해

30명이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가

중학생 이상 청소년들에게 만연해 있어 이번 사

태는 상당한 경종을 울려준다. 

미 질병통제센터(CDC)에 따르면 입원한 환자

의 대부분은 마리화나 전자담배를 흡연했으며

상당수는 마리화나와 일반 니코틴 전자담배를

그리고 일부는 니코틴 전자담배만을 흡연했었다

. 이들의 일반적으로 공통된 증상은 기침, 호흡곤

란, 가슴통증, 어지럼증 그리고 구토 등이다.  

지난 1년 6개월동안 보스톤칠드런스호스피털

에서 진료받고 있는 7명의 환자들도 고열, 가슴통

증, 호흡곤란을 일으켰고 심한 가래와 심지어 피

까지 토했다. 어지럼증과

전자담배 흡연 폐질병 MA주도 38건 확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뉴잉글랜

드 시민협회가 2년만에 다시 ‘한국의 날’ 행

사를 주청사 그레이트홀에서 10월 9일 개최한

다. 시민협회는 2017년 10월 26일 같은 장소에서

‘한국의 날’ 행사를 개최했었다. 

매사추세츠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행사가 열

리는 10월 9일을 ‘한국의 날’로 선포한다. 시

민협회는 공문을 통해 “매사추세츠 미 주류

정치계에 한국문화와 전통을 알리고 미주한인

의 위상을 높이”고자 이번 한국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9월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현 주보스턴총영사와 로

버트 들리오 매사추세츠 주 하원의장, 데보라

골드버그 MA 재무장관, 태키 챈 하원의원 그

리고 마리아 로빈슨 하원의원이 축사를 전한다

. 이어 댄고 앤도버 행정관, 미셸 우 보스톤시의

원도 참여해 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실제로 주청사에서 하원의장, 재무부 장관,

그리고 하원의원 등을 초대해 한국의 날 행사

를 개최한다는 것은 그만큼

▶▶2면으로 계속

▶▶2면으로 계속

전국적으로 380명 입원 7명 사망 피해자 급증 
의사들 실제 환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 
첨가물 다양, 어느 것이 독성물질인지 몰라 

주 보건부는 16일 주내 전자흡연 관련 질병환자가 기존의 10명에서 38명으로 증가됐다고 밝혔다

의사들, 전자담배 첨가물이 아닌 흡연행위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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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흡연 폐질병, 실제론 훨씬 더 많아

구토는 물론이다. 이들은 전자담배 흡

연관련 환자들이다. 의사들은 최초 감

염을 의심해 항생제를 처방했지만 증상

은 완화되지 않았고 검사결과도 부정적

으로 나왔다. 이들은 중환자실에서 산

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지냈다 

이 병원의 엘리샤 케이시 박사를 비

롯한 의사들은 현재 전자담배 흡연으로

인한 환자수가 현재보다 훨씬 많을 것

으로 예상했다. BCH처럼 대부분의 전

자담배 흡연 관련 환자들이 애스마, 바

이러스 감염, 폐렴 등 다른 질병으로 다

뤄졌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환자들이 병원을 찾았을 때 흡

연 여부만을 물을 뿐 전자담배흡연(va-

ping)을 묻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케이시 박사는 “현재의 발병자 수가

빙산의 일각이라 확신한다. 지금껏 우

리는 전자담배흡연과 관련된 질문을 (

환자들에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많은 환자들이 전자흡연을 끊으면서 상

태가 바로 호전돼 퇴원했었다. 

최근 전자담배 흡연 질병의 광범위하

고 급격한 발생은 구슬이 꿰어지면서

목걸이인 것을 발견하는 것과 유사하다

. 브리감앤위민스병원의 독성물질학 에

드워드 보이어 박사는 이 모든 질병의

공통점이 전자담배 흡연인 것으로 보인

다고 지적했다. 즉 특정 전자담배 물질

때문이라기 보다는 전자담배 흡연(Va-

ping) 행위가 문제라는 것이다. 

의사들은 전자담배를 통해 흡입하는

내용물은 오일 또는 액체를 가열한 것

인데, 폐는 액체를 다루는 곳이 아니다.

그런데 이 기체들이 폐로 들어와 식으

면서 다시 액체로 변해 폐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액체들이

가열되면서 독성물질로 바뀔 수도 있다

. 

BCH의 케이시 박사는 많은 어린 환

자들이 산소가 모자라는 수준이었는데

이는 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상당수

의 환자는 스테로이드로 염증이 완화됐

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았다. 케이시 박

사는 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자

담배를 끊는 것인데 일부가 니코틴에

중독돼 이를 중단하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다. 

전자담배의 첨가물 중 독성물질이 있

는지는 현재까지 비타민E와 아세테이

트 외 밝혀진 것이 없다. 따라서 환자들

이 흡연하고 있는 전자담배를 제출해도

실험실에서는 어떤 물질을 검사해야 할

지 모른다. 따라서 전자담배에 첨가물

중 어떤 것을 규제해야 할지 결론을 내

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주 마리화나

통제위원회(Cannabis Control Com-

mission)는 정확한 내용물을 전자담배

에 표기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

만 아무도 어느 게 안전한지 모른다. 

과거 사람들은 마리화나를 흡입해 왔

지만 비타민 E, 아세테이트나 폴리에틸

렌글리콜과 함께 흡입하지는 않아왔다.

최근 담배 흡연은 2011년에 비해 거의

16%가 줄었다. 그러나 청소년들 사이에

서 전자담배는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들은 멋져보이고 안전해 보

이며 또 친구들이 모두 하기 때문에 이

를 선택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 조사에서는 4명 중 1명꼴로 전자담

배를 흡입한다고 밝혀졌다. 혹 중고등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있다면 학교에

전자담배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직접

물어보면 바로 답을 들을 수 있다. “정

말 많아요…!” 

hsb@bostonkorea.com

▶▶1면에 이어서

주 정계와의 원활한 소통관계가 형

성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한국의 날’이 “그동안

정치 참여의 결실”이라는 이경해

시민협회장은 “한인 여러분의 참

석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번 “주

청사 한국의 날” 기념행사를 통하

여 한인의 위상을 미주류사회에 알

리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

다”고 밝혔다. 

한국의 날 축하 공연은 한국의 전

통 부채춤, 소프라노, 멘토스 합창

등으로 구성되며 한식 오찬이 준비

된다. 행사에 대한 문의는 이경해

회장 (508)962-2689 혹은 김성군 이

사장 (617)799-7033에게 할 수 있다. 

시민협회는 1990년 창설이 후 시

민권 취득, 한인들이 유권자 등록과

투표참여를 도왔다. 또한, 지난 20년

간의 정치인턴 장학사업, 6년간의

차 세 대  심 포 지 움  (YOUNG

LEADERS SYMPOSIUM) 등으

로 젊은이들의 정치참여를 독려하

고 있다. 

장소: GREAT HALL, MAS-

SACHUSETTS STATE HOUSE

24 Beacon Street Boston MA

일시: 2019년 10월 9일 (수) 오전

11시 30 ~ 오후 2시

bostonkorean@hotmail.com

▶▶1면에 이어서

청소년들이많이사용하는전자담배JULL

매사추세츠 한국의 날 주청사에서 개최 

2017년한국의날모습. (좌측부터) 태키 챈, 로디 맘, 폴 슈미드 하원의원, 드보라 골드버그 재무장
관 이경해 회장, 게이코 오랠 하원의원, 로버트 들리오 하원의장, 도날드 웡 하원의원



TEL:781-398-1881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맞춤식 교육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Ⅰ및 SATⅡ 개인교습 

SATI 및 SATII준비 전문학원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393 Totten Pond Rd #101, Waltham, MA 02451  

SATPlus SATPLUSTUTORING.COM

SAT Plus Fall Schedule 2019

9:00 AM - 11:00 AMPSAT/SAT l Prep (11th Grade)

TimeClass

1:30 PM -   3:00 PMSAT l MATH

11:30 AM -   1:00 PM
SAT l Read. Comp 

/ Writing

Saturdays Starting 9/7/19

4:00 PM -   6:00 PMSAT l Prep (12th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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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

스톤코리아) 장

명술 기자 = 이

민자라는 독특

한 감성을 날

것의 언어로 표

현해 세번째 시

집을 한국서 발

간한 시인 유희

주씨가 “성장하기를 멈추지 말자”

라는 제목의 문학강연을 개최한다. 

한미문화제단 (KACF) 과 매사추세

츠민간한국문화원 (KCSM)이 주최하

는 이번 문학강연은 10월 5일 토요일

오후 4시 브루클라인 소재 보스톤한인

교회 EEC 채플에서 열린다. 

유희주 시인은 “문학은 자신의 내

면 속에 자리잡은 상처 치유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들의 (문학적인) 성장

은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야 시작된다

”며 이날 강연에서 치유를 위한 표현

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 누구나 문

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예정이

다. 감성의 거품을 거르고 일상의 언어

를 챙기는 것이다. 

그의 시 <베트남 여자>를 읽으면 쉽

게 이해된다. “베트남 여자 바니는/

화장도 곱게 하고 치장도 예쁘게 하고

있지만 늘 화난 얼굴이다/ 말이 통하지

않는 각국의 사람들끼리/ 가장 쉬운 단

어, 앵그리 우먼이라고 부른다. <중략>

콧소리가 예쁘다는 칭찬 한마디에/

모든 경계를 다 풀고 낭창낭창해진 바

니가 라커룸에서 드린/ 그 기도가 무엇

이든/ 나는 무조건 아멘이다” 

유씨는 이번 문학강연을 통해 모국

의 언어를 통해 치유를 발견하고 건강

한 이민 생활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번

문학강연은 소프라노 양나래, 피아노

클레라 유, 바이올린 김현정, 비올라 전

민정씨가 연주하는 음악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시인 유희주씨는 1963년에 태어나

『시인정신』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

했다. 2003년 미국 매사추세츠로 이주.

2007년 평론으로 미주 중앙신인문학상

을 받았고 2015년 소설 [박하사탕]을

발표했다. 시집으로는 어둠에 젖어 썼

던 『떨어져나간 것들이 나를 살핀다

』와 어둠과 이별 의식을 치른 『엄마

의 연애』, 일상의 언어로 삶을 통찰한

『소란이 환하다』가 있다, 산문집으

로는 『기억이 풍기는 봄밤』을 출간

했다.

일시: 10월 5일 (토요일) 오후 4시 

장소: 보스톤 한인 교회 ECC chil-

dren’s chapel 

editor@bostonkorea.com

유희주 시인, 보스톤서 문학강연 

미중 무역 갈등, 매사추세츠 랍스터 업계 휘청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 랍스터업계가 미중

무역갈등에 직격탄을 맞아 휘청거

리고 있다. 중국 정부의 미국 랍스터

에 대한 25%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내 랍스터 대중 수출량은 무려 80%

가 감소했다. 중국수입업체들이

25%나 비싼 미국대신 캐나다로 수

입처를 갈아탔을 게 뻔한 일이기 때

문이다. 

엘리자베스 워랜 매사추세츠 연

방상원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16

일 트럼프 행정부에 보낸 편지에서

중국의 25%의 고관세가 랍스텁 업

계의 수출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으며 이미 2개 랍스터 업체가 문

을 닫았고 250여명의 종사자들이 실

직했다고 지적했다. 

매사추세츠주 하원은 수출개발

계획 위원회 청문회를 열고 중국 관

세 인상이 주내 랍스터 업계에 미치

는 영향을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발

표된 것에 따르면 미국의 랍스터 대

중 수출 물량은 2018년 6월 이래 무

려 80%가 감소했다. 

워렌의원, 에드워드 마키 연방상

원, 조셉 케네디, 시스 몰튼, 윌리엄

키팅, 스티븐 린치 연방하원의원은

미 무역대표부에 편지를 보내 연방

정부가 중국 외 다른 수출처를 찾아

줄 것을 요구했다. 

이 편지에서 “매사추세츠 주에

서는 주 정부 차원에서 랍스터 업계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연방 정

부차원에서도 대중 수출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랍스터 업계 지원책

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의원

들은 지적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시인 유희주씨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주요 보험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617.871.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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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빠른 크레딧 카드론…사용시 신중해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최근 크레딧 카드회사들은 크레

딧 라인을 집 보수나 비상 자금 등을

위한 론으로 바꿔 대출해주겠다며 소

비자들에게 광고하고 있다. 

시티(Citi)와 체이스(Chase)은행은

최근 카드보유자들에게 크레딧카드

론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티 은행은 Citi Flex Loan, 체이스

은행은 My Chase Loan이라는 프로

그램을 올해말부터 내놓는다. 

이 같은 신규 상품들은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퍼스널 론 시장의 일부

를 노리고 있다. 2019년 1/4분기동안 퍼

스널 론 시장은 1천4백30억달러($143

billion)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9.2% 상승해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

했다. 

크레딧카드 론은 빠르고 편리하며

현금인출(cash advances)보다 저렴

하다. 그러나 재정전문가들은 크레딧

카드 론이 여전히 비싸며 개인 크레딧

점수에 피해를 줘 더 저렴한 대출을 받

기가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크레딧카드 론을 선택하기 전

다른 대안과 비교우위를 따져볼 것을

권했다. 

흥미로운 점은 시티나 체이스 고객

들은 크레딧카드 론을 요청하거나 따

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두회사

의 크레딧 카드만 있으면 이 론 프로그

램을 이용할 수 있다. 두 회사는 은행

로그인 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편리

한 대출 제공(flexible financing offer-

ing)”이란 내용을 광고할 계획이다. 

대출 금액의 크기는 현재 소비자의

크레딧 한도에 준한다. 대출 금액과 상

환조건을 선택하면 은행은 며칠만에

현금을 고객의 은행 계좌에 입금시켜

준다. 시티은행은 체크를 발송하기도

한다. 이들 크레딧카드 론은 1-5년의

상환 기간이 있으며 월 상환금은 월 최

소그레딧상환금(minimum payment)

에 덧붙여 나온다. 

데이비드 래 재정전문가는 “빠르

고 편하고 신청서가 없기 때문 정말 유

혹적이다”라고 말하고 “이미 빚을

안고 있다면 빚의 크기를 눈덩이처럼

늘리고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종류의 대출이 있는 것은 크레

딧 스코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크레딧 카드론은 크레딧카드 종류 외

추가되지 않으므로 점수에 도움이 되

지 않는다. 

계속해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비싼 수수료를 물기 전에 크레

딧 한도를 넘어서는 안되며 자신의 크

레딧 카드 대출 금액을 신중히 검토해

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시티와 체이스에

서 제공하는 캐시백, 마일, 포인트 등

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래 씨는 이 같은 크레딧카드 론은 정

말 비상시에만 급전으로 유통해야 한

다고 조언한다. “휴가나 옷 등을 사기

위해 이 대출을 이용하는 것은 절대 금

물”이다. 

Citi Flex Loans 은 피코 크레딧 점

수가 720점 이상인 엑셀렌트 크레딧점

수 보유자들에게 APR 7.99%에서

8.99%이며 My Chase Loan은 APR

16.99% 에서 22.24%에 대출을 제공한

다. 

예를 들어 시티 플렉스론으로

8.99% APR에 $5,000을 5년 기간으로

대출한 경우 월 상환금은 $104이며 전

체 이자는 $1226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크레딧 카

드 사용 금액이 전체 한도 금액의 30%

를 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 문제는

이 같은 크레딧 카드 론이 크레딧 사용

금액을 크레딧 한도에 달하도록 높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크레딧

점수가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

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좋은 크레딧 점수를 보유했다면

퍼스널 론을 신청하라. 론 금액이 클

뿐만 아니라 크레딧 리포트에서 다른

항목으로 나타나 어카운트를 다양화

해서 크레딧 점수를 높이게 된다. 

—만약 자격이 된다면 0% APR 밸

런스 트랜스퍼(Balance Transfer)를

이용하라. 만약 0% 이자율 해당 기간

안에 모든 잔액을 갚을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한 여행 마일리지나

리워즈도 받을 수 있다. 

참고 기사들:

Experian: What is a credit utiliza-

tion rate? 

NerdWallet: How to Get an Un-

secured Personal Loan 

hsb@bostonkorea.com

크레딧 카드만 보유하고 있으면 저렴한 이자율로 카드론 가능
카드론 사용하면 크레딧 사용 금액을 높여 크레딧 점수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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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올시즌 들어 동부말뇌염 9번째 환자가

발생했다. 9월 23일 공식적인 가을을 눈

앞에 두고 에섹스카운티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의 동부말뇌염 감염이 확진

됐다. 

이번 확진에 따라 주 보건부는 입스

위치, 탑스필드의 위험 단계를 높음으

로 설정하고 베벌리, 댄버스, 해밀턴,

맨체스터바이더씨, 미들턴, 뉴베리, 뉴

베리포트, 그리고 웬햄 지역 위험 수준

을 보통으로 높였다. 

특히 9월 말부터 10월초까지 미국내

가장 오래된 농축산물 박람회인 탑스

필드 페어에 참석을 예정하고 있는 한

인들은 반드시 긴소매 옷을 착용하고

모기 퇴치제를 뿌리고 축제에 참여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 보건부에 따르면 주내 35개 타운

의 위험 단계가 심각이며 40개 타운이

고위험, 그리고 128개 지역이 보통위험

으로 설정됐다.   

모니카 바렐 보건 장관은 “지금도

모기 물림을 피하기 위한 보호를 스스

로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모기 퇴

치제, 긴소매 옷, 양말을 착용하고 피부

노출을 최소화 하며 모기가 활발한 아

침과 석양은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내에서는 9명의 감염환

자 외에도 8건의 동물 감염도 발생했다

. 또한 1건의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

염자도 발생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동부말뇌염 9번째 감염환자 발생 
팬텀거메이 축제 및 올스톤브라이튼 축제 차량통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이번 주말 보스톤 곳곳에서는 가

을 축제가 벌어진다. 21일 토요일에

는 펜웨이 인근에서 팬텀거메이축

제가 열리며 인근 도로 폐쇄와 주차

가 금지된다. 

22일 일요일에는 올스턴 하버드

애비뉴 명동 1번지에서부터 가위

소리 즉 브라이튼 애비뉴에서 케임

브리지 스트리트까지 구역과 인근

도로가 오전 8시부터 밤 6시까지 폐

쇄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브라이튼 애비뉴 유니온스퀘어

부터 패커즈코너까지 이어지는 버

스전용차선의 단속이 점차 강화되

고 있다. 보스톤경찰은 그동안 버스

전용차선 단속을 실시하지 않았지

만 18일 수요일 아침 대대적인 단속

을 벌였다. 이 지역을 차량으로 통

과시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지 않

아야 한다. 이 전용차선은 주 7일 24

시간 계속 운영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브라이튼 애비뉴 버스전용차선 단속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24일 화요일 보스톤 시의원 예비

선거가 실시된다. 광역구 시의원 4

석에는 미셸 우, 마이클 플레허티,

알레한드로 ST기엔, 데이비드 핼

버트 외 Althea Garrison, Annissa

Essaibi George, Erin J. Murphy,

Priscilla E. Flint-Banks, Marty

Keogh, Michel Denis, Jeff Ross,

Domingos DaRosa, Herb Lozano,

William King, Julia Mejia 까지 총

16명이 출마했다. 예선에서는 이중

본선에 진출할 8명은 선발한다. 보

스톤 글로브는 우, 플레허티, 기엔,

핼버트를 지지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9월 24일 보스톤 시의원 예비선거 

첫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는 주의해야 

보스톤 단신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회계처리 및 감사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급료(Payroll)서비스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공인 회계사 (C. P. A.)

■ Harvard University

경영대학원 졸업(MBA)

■ Pricewater House

Coopers 감사부장 경력

■ 현재 Baystate

Tax Principal

528 Pleasant St. Suite 2  Brockton, MA 02301 

정진수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회계처리 및 감사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급료(Payroll)서비스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공인 회계사 (C. P. A.)

■ Harvard University

경영대학원 졸업(MBA)

■ Pricewater House

Coopers 감사부장 경력

■ 현재 Baystate

Tax Principal

528 Pleasant St. Suite 2  Brockton, MA 02301 

정진수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공인 세무사

김 창 근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Suite 278, Woburn, MA  01801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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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시와 그림이 있는 전시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뉴햄

프셔의 수례아트 갤러리는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전시회를 개최한다. 한국을 기반

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문인화가 이승연 씨

의 시화전이 오는 9월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열

릴 예정이다. 작가와의 만남은 9월 28일 오프닝

에서 이루어진다.  

지역 한인들에게는 서정적인 한국의 시와 어

우러진 동양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전시회

를 찾은 외국인들도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그림

으로 접할 수 있게 된다. 

작가 이승연 씨는 원광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서예에 입문한 후 40여년 동안 서화가 및 학자,

문화정책가, 큐레이터로 활동해 왔다. 작품활동

도 왕성하여 그동안 개인전 11회, 그룹전 160 여

회에 출품하였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뉴햄프셔 지역에서 작가

로 활동하고 있는 클라우디아 렌델(Claudia

Landell)의 연주가 곁들여질 예정으로, 클라우

디아는 동양화 전시에 걸맞는 '아리랑'을 연주하

고 노래하게 된다. 다음은 작가와 이메일로 나눈

인터뷰 내용이다. 

▶보스톤 지역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그동안 국내에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전

북 등의 지역에서 개인전 11회, 그룹전 160여회

의 전시를 하면서 활발히 작품활동을 하였다. 해

외전으로는 4년전 필라델피아전을 필두로 2회

의 개인전을 하였으며, 해외교류전은 20여회 가

진 바 있다. 따라서 작년부터 미국에서의 전시를

준비하여 오던 차에 문화재청과 전북 문화관공

재단에서 후원하는 ‘2019해외전시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스톤지역의 수례아트

갤러리에서 ‘석연 이승연 마음그림전’을 갖

게 되었다.

▶보스톤 지역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

한 기대나 소감은 어떤지?

그동안 추구해왔던 작품들은 주로 동양의 성

현들의 명언과 법어, 그리고 시 들을 소재로 삼

아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집중적으로 연마하고 있는

문인화는 우리 한국의 멋진 시들과 콜라보하여

한국의 문화와 서정을 미국에서 선보이고 싶었

다. 따라서 동양적인, 그러나 더욱 더 한국적인

문기(文氣) 있는 그림과 한글을 하모니있게 작

품화 하였으며, 작가의 개인적인 사상과 철학과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보스톤지역

의 교민들 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이 편한 마음으

로 감상하고 공감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몇 년 전 필라델피아에서 소규모의 전

시를 가진 바 있으나 여건상 참석할 수 없어서

아쉬웠으나 이번 전시기간 동안 직접 전시장에

서 감상자들과의 만남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많

은 인연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신의 작품 중 주로 어떤 성향의 것들을 이

곳에서 전시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있다면 어

떤 것인가? 

미국 현지에서의 전시는 한국의 정체성을 솔

직하고 담백하게 표현하고 싶었다. 따라서 한국

의 사계절에 따라 피어나는 동백, 매화, 능소화,

모란, 연꽃, 국화, 그리고 난, 대나무, 소나무, 파

초뿐만 아니라 감, 복숭아 등을 인문학적으로 표

현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돌에 문양을 새기는

전각작품에서는 고대인들이 사람들과 함께 어

우러져 생활하는 모습들을 새긴 후 여러 색의 인

주(印朱)로 다양하게 표현하였으며, 한글로 화

제(畫題)를 써서 작품화하였다.

이러한 작품들은 대상에 문기를 실어 표현하

는 문인화로, 작가 이승연의 내면세계의 표현이

기도 하다. 화제로 쓰여진 시들은 작품소재와 조

화를 이루도록 캘리그래피로 써서 감상자로 하

여금 조형성을 느끼도록 하였다. 특히 마음을 그

림으로 표현하고, 한글 캘리그래피로 작업하였

다.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과 좋은

점은 무엇인지?

서예가로 공부하며 활동한 지 40년을 넘기면

서 많은 단체전에 출품하였고, 최근에는 격년으

로 서울 인사동과 전북지역에서 개인전을 하면

서 작품세계를 넓히고 있다. 이번 해외전시는 미

국 현지인들과 공감소통을 위하여 화려한 색상

으로 표현하는 문인화에 주력하였고, 감상하기

에 좋은 꽃과 나무들을 소재로 함과 동시에 화제

로는 서정적인 시와 법문 등을 한글로 써서 조화

를 이루게 하였다. 

이번 전시는 큰 욕심없이 편한 마음으로 준비

했기 때문에 큰 어려운 점은 없었으나 전시기간

이 학기중이라 시간상의 제약이 힘들게 했다. 

더불어 감사했던 시간들이 더 많았는데 작품

을 구상하거나 구도를 잡기 위해 틈틈이 여행과

야외로 나갈 기회를 많이 갖게 되었으며, 작품소

재의 꽃과 나무들을 직접 관찰하고 대화하는 시

간을 많이 갖게 되었음이다.

*전시기간: 9월 24일-10월 13일

*오프닝 작가와의 만남: 9월 28일 오후 2~5시.

*전시장소: 수례아트 갤러리, 

11 Sagamore Rd. Rye, NH 03870.

*문의: 603 -319 -1578, 

wwwsooryeatrgallery.com

bostonkorean@hotmail.com

석연 이승연의 <마음그림전>

석연 이승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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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생활 한인들에게 편안한 가정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린김

(Lynn Kim, MD 46) 박사는 편했다. 의사를 만났

다기 보다는 편한 이웃을 방문한 듯 했다. 나이든

어른들에게는 딸 같고, 젊은이들에게는 언니나 누

나 같을 것 같은 장점이 도드라졌다. 

보스톤에서 차로 약 30여분 떨어진 노스레딩

(North Reading) 소재 한 작은 병원에 한인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미국 병원이지만 1

세대 한인들의 이민정서에 잘 공감하는 가정의 린

김(Lynn Kim, MD 46) 박사가 이곳에 근무하고

있다. 

노스 레딩의 큰 길 메인 스트리트에 위치하고

있는 베스이스라엘-레이히 산하 노스레딩병원

(North Reading Medical Associates, (978) 664-

1990)은 작고 아담한 병원이다. 의사 3명과 간호사

1명이 근무하며 주로 가족의 건강을 돌보는 1차

진료 시설이다. 

17일 오전 방문한 사무실에서 가장 눈에 띤 것

은 폭풍우 속에 꽃에게 우산을 씌어 주는 소녀의

그림과 수북히 쌓인 한국 서적들이었다. 김박사를

찾는 환자 2사람은 한국인이었다. 고 김원엽 장로

의 손녀인 김 박사는 중학교 때 이민 온 1.5세대이

지만 1세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누구보다도

이민생활 삶의 무게를 잘 이해한다. 특히 김 박사

는 ‘의사로서 절대 안됩니다’라는 대답보다는

다른 생활습관을 권장하는 진료를 우선시한다. 증

상에 대한 재판관 역할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는

안내자의 역할에 무게가 있다.

미국인 의사가 아무래도 편하지 않은 한인들의

경우 김 박사를 자신의 1차 진료의(Primary Care

Doctor)로 선택할 수 있다. 보험은 메디케어, 매스

헬스, 애트나, 블루크로스(BCBS), 시그나, 텁스헬

스케어 등 대부분 되지만 유나이티드헬스 시니어

케어(United Healthcare), 네이버후드헬스플랜

(NHP)은 커버되지 않는다. 김 박사와는 이메일

과 대면 인터뷰를 병행했다.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병원과 담당하고 계시는

업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저는 지금 Lahey-Beth Israel network에 속해

있는 North Reading Medical Associates 에서 가

정의로 외래진료를 보고 있다. 이 클리닉은 큰 네

트워크의 일부이지만 의사 셋과 간호사(nurse

practitioner) 한 명이 같이 일하는 아담한 곳이다.

저는 이 곳에서 가정의로서 온 가족의 건강을 책

임지고 있다. 신생아부터 모든 나이의 환자들의

주기적 신체 검사, 예방접종, 각종 성인병 진단과

치료를 맡고 있으며 적당한 전문의에게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심적인 문제, 가령 우울증, 부부간

의 갈등, 자녀와의 불화, 불안증, 금연치료도 하고

있다.

과거 로렌스 쪽에서 병원에서 일하셨다고 하셨

는데 그 때의 업무와 비교해 주신다면 어떤가?

로렌스에 있는 커뮤니티 헬스센터(community

health center)에서 수련의 과정을 마쳤다. 제가

로렌스 제네럴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봉사를 했었

고 저희 가족들이 로렌스 제네럴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었다. 중학교 때

미국에 이민을 와서 언어의 어려움은 물론 의료보

험혜택이 없어서 겪는 어려움도 잘 알았기에, 의

사로서 나의 과거와 비슷한 상황의 이민가정들을

돕고자 로렌스에서 일을 쭉 하게 되었다. 그 곳에

서 저는 지금 내가 일하는 곳보다 훨씬 열악한 환

경에서 진료를 했다. 로렌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시이다 보니 아무래도 빈민층의 환자가 많았고

정신질환이나 마약중독환자도 많았다.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보람된 시간이었지만 환자들이 처한

상황 안에서 쉽게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그 때도 나를 찾아주신 한인 분들이 계셨는데

아무래도 환자 및 스태프들이 히스패닉 분들이 많

다 보니 한인 분들이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점

점 많은 한인환자들이 방문하면서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진료해드리고자 로렌스를 떠나 지금 있

는 곳에 자리잡게 되었다.

김박사님을 찾았을 때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

는 한인들은 어떤 분들인가?

지난 15년간 다양한 진료경험이 있어서 어떤 상

황에 있으신 분이라도 기본적인 도움은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미국에 오신 지

오래 되셨지만 언어소통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 또한 여러 의사를 보셨지만 속 시원하게 스스

로의 병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국어

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독

한 약을 복용하시기 보다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배

우고 실천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의 치료방식에 공

감하실 거라 생각한다. 오래 미국에 사셨지만 속

시원하게 고민 상담할 곳이 없어 걱정을 마음이

담고 지내시는 분들, 자녀 키우시면서 미국 시스

템을 잘 모르셔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부모님과의

대화도 가치있는 시간이다. 

최근 또는 과거 진료 하셨던 한인 분 들 중의 사

례로 한인들이 몰라서 진료 받지 못하거나 혹 간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인 분들은 위염이나 위궤양 등 소화기관에 트

러블이 있으신 분들이 많다. 또한 정상체중이신

분들도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다. 또한 보

험이 없으시거나 비자문제로 병원을 피하시는 분

들이 꽤 있으신 것 같다. 고혈압도 많은 분들이 뚜

렷하다 할 증상이 없으니 그저 몇 년씩 모르고 계

신 분들이 많다. 미국 병원에서는 영주권 소유에

관계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시니 병을 키우지

마시고 꼭 진료를 받으시길 권한다. 병원에 가 보

았자 도움도 안되고 필요없는 검사만 한다는 의견

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안타깝다. 

이 병원에서 커버하는 보험은 어떤 것인가?

보험은 메디케어, 매스헬스, 애트나, 블루크로

스(BCBS), 시그나, 텁스헬스케어 등 대부분 되지

만 유나이티드헬스 시니어 케어(United Health-

care), 네이버후드헬스플랜(NHP)은 받지 않는

다. 오시기 전 병원에 확인해볼 수 있다. 그리고 아

직도 커넥터케어(Connector Care)나 매스헬스 등

의 신청 절차가 어려워 보험을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다. 

한인사회에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는지?

제가 진료하는 한인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민 1

세대다. 진찰하다 보면 이민하시면서 짊어지고 오

신 삶에 무게가 많이 느껴진다. 그런데 힘들게 일

하시고 은퇴하신 후에도 언어도 불편하시고 장성

한 자녀들도 멀리 있는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 게

어렵다는 것을 느낀다. 지금도 노인복지에 노력하

시는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 더 좋은 시설

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했으면 한다. 

editor@bostonkorea.com

린김(Lynn Kim, MD 46) 박사

베스이스라엘-레이히 산하 노스레딩 병원 가정의 린 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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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가족을 위한 단풍 여행 코스 6곳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뉴잉

글랜드의 가을은 아름답다. 빼어난 단풍 명소를

매사추세츠를 비롯하여 버몬트, 뉴햄프셔, 메인

등 어느 지역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멋진

단풍 구경에만 초점을 맞춘 가을 나들이는 때로

아이들에게 고된 여정이 된다. 긴 여정에 쉽게 지

치는 아이들을 위해 가깝고, 덜 붐비고, 놀거리가

풍부한 단풍명소 6곳을 소개한다. 가을 단풍을

즐기기에도 손색이 없어 어른과 아이 모두에게

훌륭한 당일 여행 및 주말 여행지가 될 것이다. 

1. 뉴베리포트, MA

역사적인 조선업과 무역항의 흔적이 남은 뉴

베리포트 도심은 그 자체로 매력적이다. 노스쇼

어로 향하는 길에 루트 1A를 타고 세일럼의 할로

윈 축제, 입스위치 농장의 애플피킹과 옥수수 미

로를 들려보자. 

볼거리: 매리맥강을 품에 안은 모즐레이 주립

공원(Maudslay State Park)은 400에이커에 달

하는 규모만큼이나 아름답다. 매해 열리는 모즐

레이 할로윈 축제에서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으스스한 연극이 숲속에서 펼쳐진다. 올해 축제

기간은 10월 19일부터 20일이다. 

놀거리: 예쁜 강을 내려다보는 전망이 있는 놀

이터 캐시맨 파크(Cashman Park)에는 미끄럼

틀, 그네, 해적선과 같은 놀이시설이 구비되어 있

다.

먹거리: 초코코아 베이킹 컴패니(Chococoa

Baking Company)의 우피파이가 유명하다. 

2. 스톡브리지, MA

버크셔의 구불구불한 언덕은 모든 각도에서

훌륭한 단풍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스톡브리지는

이 지역을 탐구하기에 적격인 지점이다. 보스톤

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달리면 스톡브리지에 도

착할 수 있다.

볼거리: 메인 스트릿에서 몇 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로라의 룩아웃/아이스 글렌(Laura's

Lookout/Ice Glen) 하이킹트레일이 시작된다.

아이들도 즐길 수 있는 산책코스로 상어 지느러

미 모양의 거대한 바위, 등반 가능한 소방탑, 강

을 건너는 다리를 지난다. 버크셔 식물원(Berk-

shire Botanical Garden)은 매해 라이브 음악과

공예, 유령의 집이 있는 추수 축제를 연다. 올해

의 축제 일정은 10월 12일과 13일이다.

놀거리: 로라의 룩아웃 근처에 위치한 스톡브

리지 놀이터에는 모든 연령이 이용가능한 회전

목마와 그네를 포함한 놀이 시설이 구비되어 있

다. 

먹거리: 버몬트 체다와 크래커 에피타이저에

서 칠면조 구이 저녁 식사가 제공되는 레드 라이

언 여관 (Red Lion Inn’s)의 세련된 키즈 메뉴

는 아이들이 어른처럼 식사할 수 있는 곳이다.

3. 블랙스톤 벨리, RI

잎이 많고 키가 작은 단풍나무를 볼 수 있는 지

역으로 보스톤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

에 있다.

볼거리: 운소켓(Woonsocket)과  센터럴폴스

(Central Falls)를 지나는 블랙스톤 리버 자전거

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하자. 10월 말까

지 운행하는 리버투어 블랙스 ▶▶9면으로 계속

Maudslay State Park Berkshire Botanical Garden Harvest Festival

긴 여정에 쉽게 지치는 아이들을 위해 가깝고, 덜 붐비고, 놀거리가 풍부한 단풍명소 6곳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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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에버21 해외매장 300개 모두 철수

톤(Rivertour Blackstone)을 이용하면

크루즈를 타고 편안하게 강을 따라 이

어지는 단풍 구경을 할 수 있다. 

놀거리: 역사적인 슬레이터 메모리

얼 공원(Slater Park)에는 커다란 크

기의 거미줄 놀이 그물이 두 개 마련되

어 있다. 가을 축제가 9월 14일과 15일

에 열린다.  

먹거리: 머피스로우(Murphy’s

Law)는 맛있는 차우더 스프와 피시앤

칩스로 유명하다. 주말에는 라이브음

악 공연이 있다.

4. 워터빌 벨리, NH

보스톤에서 두시간 떨어진 워터빌

밸리는 산 위의 놀이터라 불리는 리조

트 타운이다. 가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 찾

는다.

볼거리: 개울과 폭포, 빙하가 보이

는 화이트 마운틴에서 아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쉬운 하이킹 코스를 찾아

보자. 코끼리 바위(Elephant Rock)를

지나 산 꼭대기까지 오르는 코스를 선

택하면 서쪽과 북쪽의 멋진 전망을 즐

길 수 있다. 

놀거리: 유명 동화책 큐리어스 조지

의 작가가 여름 동안을 이곳에서 보낸

것을 기념하여 마그렛 & H.A. 레이

센터(Margret & H.A. Rey Center)에

서 스토리타임, 크래프트 시간, 캠프파

이어 밤, 요정의 집이 있는 하이킹 등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

행한다.

먹거리: 코요테 그릴(Coyote Grill)

은 지역 식자재를 이용한 훌륭한 음식

을 제공하는 맛집이다. 일요일에 키즈

잇프리 이벤트가 있어 어린이에게 무

료로 음식을 제공한다.

5. 러드로우, VT

북쪽의 스토우(Stowe)가 더 잘 알

려진 단풍 명소이지만 가족과 함께 방

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키모 마운틴

리조트(Okemo Mountain Resort)가

위치한 러드로우가 덜 붐비는 좋은 대

안이 될 수 있다. 

볼거리: 버터밀크 폭포(Buttermilk

Falls)로 향하는 쉬운 하이킹 코스를

타고 단풍과 함께 자연을 만끽하자.

Play: 오키모 마운틴 리조트에서 운

영하는 팀버 리퍼 마운틴 코스터

(Timber Ripper Mountain Coaster)는

숲을 통과하는 신나는 탈것으로 인기

가 많다. 콜럼버스데이까지 운영한다.

그 외에도 미니골프, 트램폴린 등 다양

한 놀거리가 구비되어 있다. 

먹거리: 멕시코 레스토랑 모조카페

는 가족단위 손님을 염두해둔 메뉴를

제공한다. 

6. 캠던, ME

메인주의 대표적인 관광명소 아카

디아 국립공원은 단풍 맞이를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다. 다만 피

크 철이 되면 붐비고 비싸진다는 단점

이 있다. 인근의 캠던은 비슷한 풍경에

좀 더 저렴하고 편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볼거리: 가을 하이킹을 즐기거나 정

상까지 드라이브하기에 좋은 배티산

(Mount Battie)은 캠든하버와 페네브

스콧 베이의 숨 막히는 전경을 제공한

다. 하버크루즈를 타고 커티스 아일랜

드 등대( Curtis Island Light)로 향하

며 편안하게 단풍을 즐길 수도 있다.

놀거리: 전문적으로 설계된 정원이

있는 메리스프링 자연센터(Mer-

ryspring Nature Center)를 무료로 방

문할 수 있다. 9월 29일 가을 요정 축제

와 10월 19일 가을 단풍 걷기 등 가족을

대상으로 한 축제또한 제공한다. 록포

트 마린 공원(Rockport Marine Park)

에서 바다풍경을 보는 동안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놀게 할 수도 있다. 

먹거리: 캠던 델리(Camden Deli)

의 맛 좋은 샌드위치와 그릴 치즈나 멋

진 풍경을 보면서 식사할 수 있는 피터

오트 언 더 워터(Peter Ott's on the

Water)를 추천한다.

sun@bostonkorea.com

▶▶8면에 이어서

Slater Park

Margret & H.A. Rey Center Timber Ripper Mountain Coaster

Curtis Island Light

(LA= 미주헤럴드경제) 특별취재

팀 = 포에버21이 300여개에 달하는

미국 밖 해외매장과 미국내 매장 200

개 등 기존 800여 매장 가운데 63%인

500여 스토어의 문을 닫을 것으로 알

려졌다.

LA를 기반으로 글로벌 패스트패

션기업으로 성장한 한인 장도원•장

진숙 부부의 포에버21은 최근 파산

보호를 위한 챕터 11 신청 여부를 놓

고 그 진위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주 월스트릿저널은 포에버21

이 빠르면 15일쯤 챕터 11을 신청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며칠 뒤 전국

지 USA투데이는 “15일쯤 (파산보

호를)신청한다는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라고 전했다. 곧이어 LA타

임스는 포에버21이 파산보호 신청

을 15일에 하지는 않겠지만 매장 100

여개를 닫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포에버21과 오랜 거래관

계에 있는 LA한인의류업체 대표들

의 한결같은 얘기는 “챕터11 신청

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파산보

호 신청이 시기의 문제일 뿐 기정사

실화된 일이라는 것이다.

그들에 따르면 포에버21은 최근

거의 매일 납품업자 등 협력업체들

과 면담을 갖고 '챕터 11 신청 이후의

거래방식'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일

부 협력업체들은 이미 주문받아 생

산을 마친 제품들의 선적을 미루고

있다. 파산보호 신청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인 만큼 납품 대금 결제에 대한

확증이 설 때까지 물건을 보내지 않

는 것이다. 아울러 협력업체 대표들

은 “포에버21은 파산보호 신청 후

800개의 매장 가운데 해외 매장 300

개 전체를 철수하고 미국내에서도

매출이 부진한 곳과 규모가 지나치

게 큰 곳 등 200여개의 문을 닫을 계

획이라고 한다”라고 전했다.

포에버21의 파산보호 신청은 시

간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구

조조정 계획에 필요한 7천5백만달

러 상당의 자금조달 협상이 진행 중

이라고 LA타임스가 전했다. 이 신

문은 올들어서만 8천개 이상의 소매

점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 포에버21

이 대형 쇼핑몰의 최대 세입자(테넌

트)로 꼽히게 된 만큼 매장 폐쇄 대

신 계속 앵커 테넌트로 남도록 건물

주들이 렌트비 삭감 등 '통큰 양보'

를 보이고 있다고도 알렸다. 일부 건

물주는 포에버21의 지분과 렌트비

조정분을 맞교환하는 방안도 긍정

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 의류업계는 “포에버21은

채무를 유예받고 운영은 계속할 수

있는 파산보호 챕터11을 신청하고

난 뒤 구조조정을 통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기업”이라며 챕

터11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

작의 계기일 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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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지난 2015년에 자살한 하버드 대학생

의 이야기가 공개되면서 대학생들의 정

신 건강에 대한 대학교의 책임과 한계

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자살한 학생의 부모는 하버드

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버드 대학교의 신입생이었던 루크

탱은 2015년 봄에 자살을 시도했다. 중

국계 이민자 가정의 막내였던 탱은 자

살 시도 직후 발견되어 병원으로 신속

히 이송되었고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당시 19세였던 탱은 정신과 치료를 계

속해서 받겠다는 문서에 서명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탱은 봄

학기가 끝나고 여름 방학이 되어 캠퍼

스를 떠나면서 정신과 치료를 그만두었

다. 그리고 새로운 가을 학기가 되어 탱

이 캠퍼스로 돌아왔을 때 하버드에서는

탱이 정신과 치료를 계속해서 받고 있

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가을 학기가 시작된지 2주만에 탱은

기숙사 지하실에서 자살을 하였다. 뉴

올리언즈에 거주하는 탱의 부모는 탱의

자살에 대한 어떤 대답을 하버드 대학

교로부터 원하고 있다.

탱의 어머니인 크리스티나 탱은 보스

톤 글로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

는 그 아이가 괜찮은 줄 알았다. 병원에

서 퇴원을 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은 줄

알았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부터 2017년 사이에 하버

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 대학생 중

적어도 9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탱

을 포함하여 이중 6명이 아시안계 학생

이다. 하버드 학부 재학생 중 아시안 학

생은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탱의 죽음과 하버드 재학

중 자살한 학생 숫자에 대한 논평을 거

절했다.

탱의 아버지는 작년 가을에 하버드

대학교와 교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다. 학생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학

교 측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 소송

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며 다음 달에 공

판이 예정되어 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2007년부터

2016년 사이에 18-24세 사이의 학생 214

명이 자살을 하였다. 이전 같은 기간에

비해 43%가 증가한 수치다.

jsi@bostonkorea.com

하버드 아시안 학생 자살, 경종 울려

자살한 학생 학부모 소송 제기
2007-17 하버드 학생 9명 자살

하버드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루크 탱은 2015년 가을 학기가 시작된지 2주만에 기숙사 지하실에서 자
살을 하였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미국 적십자에서 매사추세

츠 주 내 52명의 직원들을 구조조정

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번 구

조조정에 따라 매사추세츠 중부와

서부 지역에서는 이동식 헌혈 차량

의 운행이 중지되며 이 지역에서 헌

혈을 원하는 사람들은 적십자에서

운영하는 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

다.

적십자는 임시 구조조정 방안을 8

월에 발표하였으며 지난 16일 최종

확정 시켰다. 구조조정의 가장 큰 이

유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구

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직원들은 오

는 11월 8일까지 정리 절차에 들어가

게 된다.

중부와 서부 지역에서 헌혈을 원

하는 사람들은 스프링필드와 우스

터에 위치한 적십자 센터를 방문하

면 되지만, 이 지역 병원들은 헌혈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면서 혈

액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

하고 있다. 중부와 서부 지역을 제외

한 매사추세츠 주의 다른 지역에서

는 계속해서 이동식 헌혈 차량이 운

행된다.

jsi@bostonkorea.com

MA주 적십자 52명 구조조정

매사추세츠 중부와 서부 지역에서 이동식 헌혈 차량의 운행이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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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스쿨 버스의 정지 신호를 무

시하고 지나쳐가는 차량들을 적발

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

는 법안이 의회에서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매사추세츠 주

에서 운행 중인 모든 스쿨 버스에 카

메라가 설치된다.

스쿨 버스가 정차하고 학생들이

스쿨 버스에서 하차하거나 승차할

때 스쿨 버스의 양 옆에 있는 정지 신

호가 펼쳐진다. 혹은 스쿨 버스에 있

는 빨간 색 불이 반짝이는데, 이렇게

스쿨 버스가 정지 신호를 보낼 때는

스쿨 버스가 있는 차선과 반대편 차

선에 있는 차량들이 모두 정지하고

스쿨 버스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주를 포함하

여 미국 전역에서 많은 운전자들이

스쿨 버스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쳐 가는 경우가 있다. 연방 교통

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2006년

부터 2015년 사이에 18세 이하의 어

린 학생 102명이 스쿨 버스와 관련된

사고로 사망하였다.    

2017년에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미

국 내 29개 주에서 스쿨 버스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쳐 가는 차량

들의 숫자를 기록하는 조사를 하였

다. 조사 결과 하루에 29개 주에서 스

쿨 버스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는 차

량은 77,000대 이상이었다.

매사추세츠 주 스쿨 버스 운전자

들은 스쿨 버스의 정지 신호를 무시

하고 지나치는 차량을 일주일에 1-2

번 정도 목격한다고 말한다. 이에 매

사추세츠 주 의회에서는 스쿨 버스

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는 차량들을

적발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안을 준

비 중이다.

상원과 하원에서는 주 교통부, 타

운 및 시 관계자들, 스쿨 버스 운전자

들의 목소리를 취합하고 있으며 문

제의 심각성을 논의 중이다. 의회에

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스쿨 버스를

지나쳐 가는 차량이 카메라에 의해

적발되면 벌금 100달러가 부과된다.

jsi@bostonkorea.com

스쿨 버스에 카메라 설치 법안 추진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 10

대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사용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18일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은 미

국립약물남용연구소(NIDA)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고등학교 3학년

(12학년)들의 25%가 전자담배를 사용

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2년간 두배 넘게 오른 것.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0학년(고등

학교 1학년 해당) 학생들의 전자담배 사

용률도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에서

20%로 상승했다. 8학년의 경우 지난달

9%가 전자담배를 피워 지난해 8월의

6%보다 상승, 학년에 관계없이 증가했

음을 보여주었다.

NIDA 측은 10대 청소년들의 전자담

배 흡연 현황을 보여주는 이 수치들이 '

공중보건의 위기'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 NIDA는 성명에서 "전자담배 제품들

은 중독성이 강한 니코틴을 젊은이들과

그들의 발달 중인 뇌에 주입하고 있다"

면서 "우리는 젊은이들에 미칠 건강 리

스크와 그 결과를 알아가는 초기 단계

라 (이 같은 상황이 어떤 결과를 실제로

초래할지) 두렵다"고 말했다.

10대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흡연율은

2017년 이후 급격히 높아졌다. 당시 고

등학교 3학년생의 8월 전자담배 흡연률

은 11%였다. 하지만 지난해 고3의 8월

전자담배 흡연률은 21%로 뛰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가향 전자담

배들이 청소년들에게 너무 유혹적이라

면서 곧 판매금지시키겠다고 발표했다

. 뉴욕과 미시간주에서는 이번주 가향

담배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미국질

병통제센터(CDC)에 따르면 미국에서

전자담배로 인해 지금까지 215건의 폐

·호흡기 질환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했다.

ungaungae@news1.kr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 급증
고3 네명 당 한명

정지 신호 무시하는 차량 적발 목적
법안 제정되면 위반 차량 벌금 $100

미 국립약물남용연구소 발표…2년새 두배 증가

스쿨 버스에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추진 중이다



(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

기자 =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잰

택'(성분 라니티딘)을 비롯한 라니티딘

계열 의약품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검출됐다며 주의가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

에 유통중인 잰택을 수거해 즉각 조사

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16일 판매 중인 라니티딘

성분 약품 샘플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

민들에게도 민감한 사항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해서 결과가 나오

는데로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그

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국내에 유통 중인 라니티딘

계열 의약품은 300여종 이상 되는 것으

로 파악된다.

앞서 FDA는 지난 13일 잰택과 일부

라니티딘 계열 일반의약품(OTC)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으로

불리는 니트로사민 불순물이 미량 검출

됐다고 밝혔다. 니트로사민은 국제암연

구소에서 인체발암 추정물질로 분류하

고 있는 물질이며 NDMA는 지난해 발

사르탄 계열 혈압약에서 검출돼 전 세

계적인리콜사태를일으켰던 물질이다.  

라니티딘 계열 의약품은 위벽에서 위

산의 분비를 자극하는 히스타민 수용체

에 대한 작용을억제해위산을감소시키

는 제산제다.

FDA는 NDMA 성분 출처를 조사하

고 있으며 라니티딘 제제에 포함된 미

량의 NDMA가 환자들에게 심각한 위

험을 초래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FDA에 따르면 NDMA

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지만 이번 예비

안전검증에서 발견된 수치는 일반적인

식품에서 발견될 수 있는 양을 거의 초

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FDA는 아직까지 환자들

에게 라니티딘 제제에 대한 사용중단을

권유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라니티딘

관련 처방의약품을 복용중인 환자는 중

단하기 전에 먼저 의사와 상의해야 할

것을 권했다. 일반의약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히스타민-2 또는 라니티딘

을 포함하지 않은 제산제를 구매할 것

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잰택을 판매중인 사노피는

성명을 통해 잰택은 10년 이상 판매됐으

며 그동안 FDA의 안전요건을 모두 충

족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태와 관

련해 FDA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

했다.                            jjsung@news1.kr

제산제 '잰택'서 발암추정물질 발견
식약처, 수거조사 중

The Boston Korea 2019년 9월 20일 금요일 13미국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도널

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리인하

타령'에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Fed) 의장이 18일 또 한 번의 금리인

하로 화답했다. 그러면서 공을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넘겼다. 파월

의장의 한 수는 "자, 기준금리를 또 내

렸다. 그렇지만 이것 역시 (7월처럼)

보험성 조치이지 추세적인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건 아니다"란 메

시지를 준 것이었다.

연준은 이날 이틀 간의 연방공개시

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연 1.75~2.00%로 0.25%포

인트(p) 내렸다. 지난 7월 말 10년 7개

월 만에 0.25%p 인하를 단행한데 이

은 것.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인

하 폭이 더 컸어야 했다는 건지 트위

터를 통해 "제롬 파월과 연준은 또다

시 실패했다. 배짱도 없고 감각도 없

으며 비전도 없다. 아주 엉망인 커뮤

니케이터다"라고 실망의 목소리를

크게 냈다.

하지만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이 싫

어서, 경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정

치적 판단이 싫어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지 않은 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는 추가 금리인하 필요성이 절박하지

않다는 걸 분명히 한 것이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미 중앙

은행은 불안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

해 조치했고 미 경제는 이에 의해 지

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불확실성으

론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을 들었

다. 이 불확실성에 대적하기 위해 보

험성으로 금리를 내렸다고 설명한 파

월 의장은 이후 "우리가 이제 충분히

했다고 말할 때가 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나빠지고 그 때

우리가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두 차

례 금리인하가 거시경제 지표 등을

감안할 때 충분한 것이란 주장이다.

지난달 잭슨홀 회의 기조연설에서

했던 발언과 다르지 않다. 7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7월의

금리인하와 관련해 "단지 중간 사이

클상의 조정이었다"고 했다. 추세적

인 금리인하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구

심을 낳는 발언이었는데 잭슨홀 회의

에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의 싹을

잘랐다.

그는 당시 현재 시장에 불확실성이

라는 부담을 안기고 있는 무역정책을

세우는 건 연준이 아니라 의회와 행

정부의 일이라고 했고, 통화정책은

소비 심리와 기업 투자 등을 견인하

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이걸로 국제무

역을 어쩔 순 없다고도 했다. 또 미국

경제는 현재 양호하며 연준의 목표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즉, 불

확실성을 만들면서 금리인하를 주문

하는 행정부를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추세적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한 말

이어서 시장은 다소 충격을 감수해야

했다.

그렇지만 7월 금리인하 때부터 파

월 의장을 겨냥해 금리인하를 주문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모두 서른

차례나 됐다. 들들 볶인 연준은 그래

서 또 지표 상으론 거시경제 상황이

괜찮다면서도 무역 불확실성을 들어

9월 FOMC에서도 금리를 인하했다.

그리고 그 뿐, 더 이상의 금리인하는

필요없다는 입장을 또 보인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그래서 파월 의장의

이번 선택을 두고 "이제는 네(트럼프

대통령) 차례야"라고 말한 셈이라고

표현했다.

파월 의장은 그리고 이렇게도 말했

다. "이건 비정상적인 상황이다"라면

서 "두 눈이 떠졌고 우리는 이 상황을

보고 있다. 우리는 금리를 두 번이나

내렸다"라고.               s914@news1.kr

추가인하 가능성 흐린 미연준의장

식약처, 빠른 시일내 결과 발표 예정…국내 의약품 300여종
전세계 리콜사태 부른 NDMA검출…FDA 안전성 검사 진행중

미연준, 금리 0.25%p 또 인하…추세적 가능성은 불분명
충분히 했다…비정상적으로 금리 두 번이나 내렸다

FDA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잰택을 비롯한 라니
티딘제제에서 미량의 발암물질인 NDMA가 검출
되어 조사중이라고 발표했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이틀간

파주와 연천 두 곳의 돼지농가에서 잇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

오면서 최악의 가축 전염병으로 기록된

2010년 구제역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

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초동 방역 실패로 구제역

이 확산될 경우 4조원 이상의 재산 피해

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7일 경기도 파주 돼지농장이 아프리

카돼지열병 첫 확진 판정이 나온 이후

18일 연천 농가에서 두번째 발생이 확인

됐다. 긴급조치에 따른 이들 농가와 인

근 농가의 살처분 규모는 1만여두 정도

로 추산된다.

국내 총 돼지사육 규모는 약 1200만두

로 정부는 이번 ASF 발생에 따른 살처

분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직 유입 및 전파 경로가 파악

되지 않은 상황에서 초동방역에 실패해

ASF가 확산될 경우 피해 규모가 눈덩

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다. 중국의 경우 지난해 8월 첫 발생 이

후 최근까지 전체 사육두수 4억마리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억3000만마리가 살

처분됐다.

이를 국내에 적용하면 아프리카돼지

열병이 전국으로 확산할 경우 최대 400

만마리가 살처분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경우 2010년말부터 2011년까

지 330만마리의 돼지 살처분으로 3조원

이상의 피해를 남긴 최악의 구제역 사

태를 넘어 4조원대 피해가 발생할 것으

로 추산된다.

현재 정부는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

와 연천을 중심으로 경기북부지역에 집

중된 방역망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발생 농가간 접점이 없는데다 최초 유

입경로와 전파 경로 파악에도 애를 먹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파주와 연천을

비롯해 인근 6개시군을  ASF 중점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농가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

다"며 "유입·전파 경로도) 여러가지 가

능성을 두고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다"

고 말했다.               kirocker@news1.kr

아프리카돼지열병 못 막으면 4조원 피해…초기 진압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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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는 1.3억두 살처분…경기북부 중심으로 방역망 구축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두 번

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

정을 받은 경기 연천 농가의 돼지는 첫

발생 지역인 파주와 달리 야생 멧돼지

를 통해 전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환경당국 판단이 나왔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아프리카돼지

열병이 추가로 확인된 연천 양돈농가

인근 지역을 긴급 조사한 결과, 주변에

멧돼지가 많은 환경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신도시 인근 평야지대인 파주 지역

이 멧돼지 서식 가능성이 낮고 임진강

하구 한강 합류지점과 10㎞ 이상 떨어

져 있어 북한 멧돼지가 유입될 가능성

이 낮다는 분석과는 다른 판단이다.

물론 연천 농가의 돼지가 멧돼지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에

전염됐을 것이라는 확정은 현재로선

할 수 없다. 멧돼지를 비롯해 사료나

사람·차량 등에 의한 전염 가능성 중

에 하나일 뿐이라는 게 환경당국의 설

명이다.

환경부는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

해 연천 지역에 포획틀을 설치해 멧돼

지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하기

로 했다. 또 경기 북부 지역 내 하천이

바이러스로 오염됐을 가능성을 조사

하고, 국방부 협조를 얻어 북한에서 유

입되는 하천수 시료 등을 채취한 후 바

이러스도 검사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천 지역 야생멧

돼지 서식 환경을 파악했더니 인근에

개체수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

다만, 멧돼지 전염가능성이 높다고 단

정할 수 없고 연관성을 조사해 볼 계획

이다"고 밝혔다.         jepoo@news1.kr

연천 돼지열병, 멧돼지가 전파? …환경부 "조사 중"

파주와 달리 야생멧돼지 많은 서식환경으로 확인

18일 오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연천군의 돼지 농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살처분 작업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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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유재규 기

자 = 역대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인 이른

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

자가 특정됐다.

경찰이 유력 용의자로 특정한 인물은

강간과 살인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고 지난 1995년부터 부산교도소에 수

감 중인 5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남성의 DNA와 3명의 희

생자 유류품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

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면서 이

남성을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그러나 용의자의 DNA가 몇

번째 피해자의 DNA와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기초단계란 이유로 밝혀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은 19일 반기수 2부장 주재로 수사진행

브리핑을 열고 "현재까지 3건의 현장증

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

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이

라며 "용의자는 50대이고, 현재 교도소

에 수감 중"이라고 밝혔다.

반 부장은 "2006년 4월 2일 공소시효

가 완성된 이후에도 진실규명 차원에

당시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보관하면서

국내외 다양한 제보들에 대하여 사실관

계 확인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DNA 분석기술 발달로 사건

발생 당시에는 DNA가 검출되지 않았

지만,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재감정

해서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

에 착안해 올 7월15일 현장 증거물 일부

를 국과수에 DNA 감정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한 자

세한 수사진행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

다. 용의자의 DNA가 몇번째 피해자와

일치하는 지에 대해서도 (국과수)감정

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이란 이유로 사

실관계를 확인해 주지 않았다.

반 부장은 "우리가 사실은 DNA 감

정결과를 통보받고 기초수사를 하는 단

계다. 언론에 보도되면서 부득이하게

마련한 (브리핑)자리이다. 언론에 제공

할만한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수사기록도 방대하고 증거물

의 양도 많아 지금도 감정이 진행 중"이

라며 "(수사진행 내용을)말하기 부적절

하다"고 덧붙였다.

기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배용주 청

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이어갔다.

배 청장은 "DNA가 나왔다고 해서 (

사건을)종결하기 어렵다. (방대한 수사

)자료를 분석해서 충분히 진범을 가려

내겠다"며 "양해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DNA 결과 이후 대상자를 상

대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범행을 부인

하고 있다. 반드시 역사적 진실을 밝혀

내겠다"며 "매주 목요일 정기적 브리핑

을 열어 수사진행 상황을 발표하겠다"

고 강조했다.

경찰은 경기남부경찰청 반기수 2부

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하고, 미제사건수

사팀, 광역수사대, 피해자 보호팀, 진술

분선팀, 법률 검토팀, 외부 전문가 자문

등 57명으로 수사본부를 편성해 화성연

쇄살인사건의진범을 가려낼 방침이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6년간 경기도 화성지역에서

10명의 부녀자를 살해한 사건으로, 전

국민적 충격을 준 사상 최악의 장기미

제사건으로 꼽힌다.

lyh@news1.kr

경찰 "화성연쇄살인 용의자 DNA, 희생자 유류품 3건과 일치"

경기남부청 "유력 용의자 50대男 복역 중…범행 부인"
"수사관·전문가 등 57명으로 구성 수사본부 가동"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경기남
부청 2부장)이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1994년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살해한 이춘재가 최악의 미

제사건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알려지자 주민들은 놀랍고 섬뜩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춘재는 1994년 1월13일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자신에 집에서 처제 A씨를 성폭행한 뒤

살해·유기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선

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다

시 열린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남아있던 기록상 이춘재가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은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주

택가에 있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상당수가 당시 사건

을 잘 알지 못한다고 했지만, 일부 주민은 기억

했다.

1991년부터 이곳에 살았다는 유모씨(79·여

)는 "그 무렵 이상한 사건이 많았다"며 "정확히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지 기억나는 않지만 형

부가 처제를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춘재가가 숨진 A씨를 유기한 장소는 그의

거주지로 추정 주택으로부터 1㎞가량 떨어진

곳이다.

당시 이춘재는 시신을 A씨의 물품 등으로

감싼 뒤 한 철물점에 유기했다. 현재는 철물점

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이 들어선 상태

다.

해당 철물점 인근에서 장사를 했던 주민은 "

당시 철물점 문이 쇠창살 형태여서 내부를 볼

수 있었다"며 "철문점 안에 철근 같은 건축자재

를 보자기와 천막으로 덮어놨었다"고 기억했

다.

그러면서 "당시 자재 속에 유기하고 천막 같

은 것으로 덮어놨다고 들었다"며 "무서워 직접

볼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회상했다.

또 "당시에는 누가 누구를 어떻게 했다는 것

인지 자세히 알지 못했었다"며 "나중에서야 알

게 됐는데 무섭고 섬뜩했다"고 전했다.

1994년 사건 발생 때 근무했던 경찰 대부분

도 처제 살인 사건을 뚜렷하게 기억하지는 못

했다.

당시 청주서부경찰서(현재 청주흥덕경찰서

) 경찰관은 "기억이 생생하지 않지만 늦은 오후

비상이 걸려 직원들이 소집됐다"며 "주로 수사

했던 이들 대부분 퇴직한 상태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ts_news@news1.kr

처제 살인범이 화성 연쇄살인 용의자? 
주민들 "사건 기억난다"

(화성=뉴스1) 이상휼 기자 = 자신을 현직 순

경이라고 밝힌 익명의 네티즌이 최근 국내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 '화성연쇄살인사건 진범이

잡혔다'는 글을 올려 '직무상 비밀누설'의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게시물은 지난 10일 작성됐다. 경찰의 공식

발표는 19일 오전에 이뤄졌으므로, 무려 9일이나

앞서 상세한 내용이 인터넷상에 공개된 것이다.

순경이라고 자처한 네티즌 A씨는 해당 게시

물을 통해 "나 순경 단 지 얼마 안 된 개초급짭새

다. 우리 (경찰)서 근처에 있는 교도소에서 난리

났다. 화성연쇄살인사건 진범 용의자랑 DNA가

같아, 조만간 뉴스 뜨고 난리 날 듯. 오늘 살인의

추억 봐야겠다"고 썼다.

이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하지만 이 글

은 캡처 이미지로 온라인과 SNS에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이를 본 현직 경찰관들은 "게시글을

토대로 추정하면 부산교도소 인근에 근무하는

경찰로 보이는데, 공무상 기밀을 인터넷에 유출

하는 했기 때문에 감찰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기수 경무관은 이날 수사

진행 브리핑을 열고 "현재까지 3건의 현장증거

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

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이라며 "용의자는 50대

이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진범인

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지난 7월15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현

장 증거물 일부를 국과수에 DNA 감정의뢰한

결과, 수감 중인 50대 용의자와 3건의 DNA가 일

치한다는 사실확인을 받았다.

반 경무관은 "현재는 수사의 기초단계에 해당

하기 때문에 언론의 질문에 확인해줄 수 있는 것

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daidaloz@news1.kr

공식발표 9일 전, 화성연쇄살인사건 
진범 잡혔다 인터넷에 유포

현직 순경 자처한 네티즌 지난 10일 유명 커뮤니티에 글 올려

지난 10일 국내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을 현직 순경이라고 밝힌 네티즌이 '화성연쇄살인 진범이 잡혔다'는 글을 올려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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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 (왕)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학생들이 19일

동시에 각 대학교에서 조국(曺國) 법무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에 1000여명이 참석했

었다.

이날 모임은 각 대학의 총학생회가 주최

하지 않고, 재학생과 동문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던 것.

이른바 ‘SKY’로 불리는 3개대학 주최

측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조(曺) 장관 임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대한 기대

를 완전히 저버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뿐

만 아니라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져

야 한다”며 “학교 단위가 아닌 전국 대학

생 연합 촛불집회를 공식 제안한다”고 밝

혔다.

이들 3개 대학 집행부는 다음주쯤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집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19일 오후 서울 관악구 학생회관 앞 광장

“아크로”에서 서울대 학생들이 조국(曺國

)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

를 열면서 “이것이 정의(正義)인가 대답하

라 문재인”이라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

법무장관 자격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서울대학 추진위원장 김근태(물리학부

박사과정)씨는 “수많은 부정이 드러난 조

장관을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한 만큼 이 집

회는 정치적 특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

하지만 이 집회는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비

판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세력을 옹호하거

나 비판하는 집회가 아니니 취지와 맞지 않

는 발언을 삼가해달라”고 했다.

김근태 추진위원장은 “조 법무장관에게

서울대생과 시민이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수

많은 의혹과 위선, 내로남불을 일삼는 당신

의 모습에 전 국민이 실망하고 경악했다”고

했다.

이어 “앞에서는 정의를 외치고 뒤에서는

온갖 편법과 위선(僞善)을 일삼는 조(曺) 장

관은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수호할 법무

장관 자격이 없다”면서 “이런 인물을 법

무 장관에 임명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법무장관을 사퇴시켜 국민

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는 5번의 기조 발언 뒤 오후 10시

쯤 집회 참여자들이 “기회는 평등하고” “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

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서울대 법대 앞의 ‘

정의의 종’을 3번 타종하는 것으로 끝났다.

19일 오후 7시 서울 안남도 고려대 중앙광

장에서는 재학생과 동문 등 300 여명이 모여

‘조(曺) 장관 딸 입학 취소 조국(曺國) 사퇴

촉구’ 4차 촛불집회를 열었다.

앞서 1, 2, 3차 집회에서는 각각 500명, 100

여명 250여명이 참석.

집회를 주최한 졸업생 이이람(31)씨는 “

이달 초 조 장관 딸의 제1저자 논문이 취소됐

지만 고려대 입학처는 침묵하고 있다”며 “

조 장관 딸의 입학 취소와 더불어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씨는 “우리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 불

의와 부정에 분노하고 있다”며 “이런 우

리를 일각에서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로 몰아 가는 현실

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사기입학 취소하라”

“고려대 입학자는 각성하라” “조국 장관

사퇴해라” 등 구호를 외치고 교가를 제창

했다.

한 19학번 재학생은 “법이 존재하는 것은

정의를 지키기 위함이고, 법무장관은 누구

보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 앉는 자리”

라며 “정의(正義)를 지키지 않는 것이 조(

曺) 장관이 사퇴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

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7시30분쯤 연세대 동문 180여명

이 모인 서울 신촌캠퍼스 학생회관 앞 계단

에서는 “법무장관 자격 없다” “조국(曺

國)은 사퇴하라” “조로남불 물러나라”는

구호가 터져 나왔다.

이들은 LED 촛불등과 ‘조국 OUT’ 이

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다.

연세대에서 조(曺) 장관 사퇴와 관련해 촛

불집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이날 집회에는 연세대 소속 교수 20여명도

참석했으며, 재학생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동문도 다수 참석했었다.

연세대 경영학과 3학년 김모(23)씨는 “조

장관의 뻔뻔한 내로남불 행태와 그의 가족

이 보여준 부조리를 보고 나 몰라라 할 수 없

어 나왔다”며 “이런 자가 아무렇지도 않

게 법무장관 자리에 앉아 검찰개혁을 외치

는 것은 한국사회가 어떤 편법을 써도 용인

되는 곳이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王은 그리스도 예수님(二)의 십자가(十)

사랑이 삽입돼 있다는 뜻.

“만세의 왕(王) 곧 썩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의 신분이 王을 그리신 것

은 “하늘과 땅”을 총괄하여 움직이시고 관

리하셔서 육체적인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영혼의 영원한 생명, 곧 영생(永生)을 관리

하시는 천국(天國)의 王이신 “아버지 하나

님(父王)을 직표(直表)” 하신 것.

교회가 十로 표시된 이유가 “예수 그리

스도(Jesus Christ) 홀로 영육(靈肉)의 왕(王

)이심을 증명”하기 때문…. “영생의 왕(永

生之王)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 밖에는 길이 없다는 진리(眞理).

이 王을 “만세의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

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

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영

생(永生)의 처음과 끝.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Now to the King eternal, immortal, invisible, the only God, be honor and glory for ever and ever. Amen. –디모데전서 1:17.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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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나에게 충고해주는 사람의 말을 잘 새겨듣고 당장 듣

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금전: 너무 애쓰

지 마세요. 지금 그토록 욕심내고 얻고자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 부질없

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애정: 그 누구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걸지 마

세요. 자신의 인생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25, 28일 길일. 22, 27일 주의.

쥐띠 | 잘 새겨듣고

●운수:운이 내 편을 들어주고 있으니 과감하게 밀어붙여도

되겠습니다. 우물쭈물하면 모처럼의 기회도 물거품이 될 수 있습

니다. ●금전:앞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좋은 물건을 구입하게 됩니다. 꼭 필요한

곳에 쓰니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겠습니다. ● 애정:혼자만의 감정인줄 알았는데

상대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3, 25일 길일. 22, 28일 주의.

소띠 | 과감하게 밀어붙여도

●운수:하고자 하는 일이 중간에 틀어지는 것에는 분명한 이

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부터 알아보아야 합니다.

●금전:사는 것을 쉽게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사거나 금방 후

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애정:너무 빨리 마음을 주지 마세요. 좋아하는 마음이

클수록 나중에 돌아오는 실망감이 더 클 수 있습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2, 23일 길일. 24, 28일 주의.

토끼띠 | 원인부터 알아보아야

●운수:이대로 밀어붙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무조건 앞으

로 나가려고만 하지 말고 잠시 물러서야 합니다. ●금전:한 가지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말을 바꾸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단

칼에 잘라야 손해가 따르지 않습니다. ●애정:자꾸 어긋나고 있습니다. 좋은 인연

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면 더 깊어지기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2, 27일 길일. 23, 24일 주의.

범띠 | 한 가지를 보면

● 운수:걱정하던 일이 해결되면서 한시름 덜게 되겠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마음의 여유도 생길 것입니다. ● 금전:큰 것을

얻으려면 대범함을 보이는 배짱이 필요합니다. 배짱이 클수록 내 손으로 들어오는

것이 커질 것입니다. ● 애정:내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은 크

게 달라집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88, 76, 64, 52, 40, 28년생은 24, 26일 길일. 22, 25일 주의. 

용띠 | 배짱이 클수록

● 운수:어느 구름에 비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과를 보기 전에 장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 금전: 내

돈도 소중하지만 남의 돈도 소중한 것입니다. 내 돈을 아끼려다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 애정: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5, 28일 길일. 23, 26일 주의.

뱀띠 | 어느 구름에 비가 들어있는지

● 운수:가족 중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신경 쓰게 하는 일이

있겠습니다. 침착하게 대응해야 해결책도 떠오릅니다. ● 금전: 당

장 들어오는 이득보다는 길게 내다보아야 합니다. 서로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

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훗날에

가서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2, 26일 길일. 24, 27일 주의.

말띠 |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운수:확실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걱정부터 하지 마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곧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

다. ●금전:강한 정신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심리전에서 이겨야 자신에게 득이 되

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애정:무엇이든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서로 웃을 수 있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3, 27일 길일. 22, 25일 주의.

양띠 | 강한 정신력이 필요한

●운수:주위에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금전:원

하는 것을 얻는 과정이 그리 쉽지 않겠습니다. 하나를 받기 위해서 여럿을 내놓아

야 하는 시기입니다. ●애정:가슴 속이라도 열어서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답답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5, 28일 길일. 24, 27일 주의.

닭띠 | 가슴 속이라도 열어서

●운수:전체적인 흐름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하

는 목적지까지 편하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 재물을 불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옵니다. 어떤 정보를 얻느냐에 따라 들어오는 것의 차이가

클 것입니다. ●애정:두 사람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합쳐지는 시기입니다. 마음만

확고하다면 그 어떤 장애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4, 28일 길일. 23, 26일 주의.

원숭이띠 | 재물을 불릴 수 있는

● 운수:그냥 믿거니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

다. 약속 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 금전:뭔가 구입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이 많습니다. 더욱이 부부간의 의견차이

가 좁혀지지 않아서 갈등이 있겠습니다. ● 애정: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합니다. 무

엇이든지 자연스러운 것이 보기도 편안하고 좋은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6, 27일 길일. 25, 28일 주의.

개띠 |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 운수: 세월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살

면서 얻은 인생 경험을 무시하지 말고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

금전: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충동

구매로 돈이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 애정: 이쪽을 택하자니 이 사람이 걸리고 저

쪽을 택하자니 저 사람이 걸리니 결정내리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5, 27일 길일. 26, 28일 주의.

돼지띠 | 참고하면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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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스타) 정유진 기자 = '

양자물리학'은 유흥계의 화타, 업계의

에이스, 그리고 구속된 형사가 직접

마약 수사에 나서면서 벌어지는 일들

을 그린 범죄오락영화다. 영화는 유흥

계에서 일어나는 마약 사건을 중심으

로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검

사와 조폭, 언론, 재벌의 이야기를 그

렸다.

박해수는 '양자물리학'에서 주인공

유흥계의 화타 이찬우 역을 맡았고,

서예지가 사법고시 1차까지 합격한

수재지만 아버지의 사채 빚을 갚기 위

해 법조인의 길을 포기한 업계 최고의

매니저 성은영 역을 맡았다.  

또 김상호가 정권 교체와 동시에

눈 밖에 난 청렴 경찰 박기헌 역을, 이

창훈이 야망에 불타는 검사 양윤식 역

을, 김응수가 LTE급 태세전환 조폭

정갑택 역을, 변희봉이 배후의 검은

손 백영감 역을 맡았다.

처음으로 스크린에서 주연을 맡은

박해수는 "많이 떨렸고, 작품 보니까

더 많이 떨리고 관객들에게 보시는 분

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해서 지

금도 많이 기대되고 떨린다"고 소감

을 밝혔다.

이어 서예지는 자신의 캐릭터 구축

을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 "외관적인

모습이다. 의상부터 헤어 메이크업까

지 모든 게 명품화 됐어야 했고, 그래

서 의상에 중점을 많이 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예지는 업계에서 순식간에 톱의

자리에 오른 매니저 역할이다. 그는  "

의상에 신경을 많이 쓸 때 걱정이 많

이 됐던 것은 몸이 마르다 보니까, 사

이즈에 맞춰서 수선하고 하는 과정에

서 수선하시는 분이 '이건 아이가 입

느냐'고 말을 할 정도로 옷 만드는 과

정에서 웃으면서 만들었다"고 일화를

밝혀 놀라움을 줬다.

영화는 감독의 말대로 여러 캐릭터

들의 앙상블이 돋보이는 작품이었다.

박해수와 서예지 뿐 아니라 김상호와

이창훈, 김응수, 변희봉, 손종학까지

베테랑 배우들의 '하드 캐리'가 돋보

였다.

검사 역을 맡은 이창훈은 극중 조

폭 두목인 김응수의 머리를 치는 장면

을 찍었던 때를 회상하며 "선배님 이

마를 찌르면서 화를 내던 그 장면이

에피소드가 기억이 난다. 선배님이 몸

이 안좋으셔서 골반을 다치셨다는 얘

기를 촬영 당일에 들었다. 2주간 스트

레스를 받았다. 함부로 해야하는데 워

낙 대선배님이시라서 저도 겁이 나고

두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당일에 다치셨다는 말에 감

독님께 징징대고 감독님도 같이 걱정

하시면서 징징대셨다. 현장에 오셨을

때는 나를 너무 도와주시고, 한 번 더

해라 더 나를 괴롭혀라 세게 해라 하

면서 연기를 편하게 할 수 있게 도와

주셨다"며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

감독님도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설

명했다.

김응수는 영화를 찍으면서 시가를

피우는 신이 가장 힘들었다고 했다.

비흡연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시가

에 불 붙이고 한 모금 들이마시면 입

안이 바늘 3억개가 쑤시는 것처럼 따

갑고 매웠다. 시가를 너무 피워서 내

수명이 3개월 단축된 것 같다. 이성태

감독에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며

"그래도 멋있고 좋았다"고 솔직하게

말해 웃음을 줬다.  

이 감독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신작인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

드'와 같은 날 개봉해 경쟁하는 것에

대한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쿠

엔틴 타란티노 감독은 나도 좋아한다

. 처음에 그 영화는 8월에 개봉으로 소

개돼서 나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같이

개봉하게 됐다"며 "우리 영화 개봉일

에 나는 그 영화를 보러 갈 것 같다. 제

가 정말 좋아하는 감독님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자물리학'은 19일 개봉.

eujenej@news1.kr

'양자물리학' 박해수·서예지→변희봉…현실감 100%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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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617-254-4654광고 문의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장

Tel:781-648-0584

10/18

웨스터보로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함께 일할

웨이터,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T. 508-366-8898

9/20

벨몬트에 있는 세탁소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타운터 파트타임 1명, 풀타임 1명.

T. 617-309-6140

생활서비스
617-254-4654광고 문의

10/18

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해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서울=뉴스1스타) 김민지  기자 = 트와

이스가 9인 완전체 티저를 최초 공개했다.

18일 JYP엔터테인먼트는 미니 8집 '필

스페셜'(Feel Special) 발매를 앞두고 신곡

콘셉트가 담긴 단체 이미지를 최초로 선보

였다.

트와이스는 화려하게 빛나는 황금 장막

을 배경으로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모습을

연출해 이목을 사로잡았다.

한편 미니 8집 타이틀곡 '필 스페셜'은

JYP 박진영이 작사, 작곡을 맡아 트와이스

의 진심을 녹여낸 노래다. '박진영 X 트와

이스' 최강 조합에 'KNOCK KNOCK'(낙

낙)과 'What is Love?'(왓 이즈 러브?)를 작

업한 이우민(collapsedone)이 편곡에 가세

해 '12연속 히트'에 다가선다.

이외에도 수록곡 '21:29'는 트와이스 멤버

전원이 최초로 작사에 참여한 노래로, 팬들

을 향한 사랑과 고마움의 마음을 가사에 담

았다.

미니 8집 '필 스페셜'은 23일 오후 6시 각

종 음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breeze52@news1.kr

'컴백' 트와이스, '필 스페셜' 완전체 티저 공개

핑클, 11년만에 완전체 무대…'캠핑클럽' 팬들과 이벤트 예고
(서울=뉴스1스타) 고승아 기자 = 핑클이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의 정체가 공개됐다.

18일 공개된 JTBC '캠핑클럽' 예고 영상에

서는 사전신청을 통해 참여하게 된 시청자들

과 팬들을 만날 준비를 하는 핑클의 모습이

그려졌다. 

해당 영상에서 이효리 옥주현 이진 성유리

네 사람은 회의를 통해 캠핑과 게임, 공연 등

갖가지 아이디어를 내며 팬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 했다. 드디어 깨어난 팬들은 핑클을 만

나기 위해 한달음에 이벤트 장소로 집결했다

. 캠핑을 준비하던 팬들은 핑카(캠핑카)에서

나온 핑클 멤버들의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핑클은 오랜만에 만나는 팬들에게 "

늙었다 너네도"라며 장난을 치면서도 따뜻

하게 안아주며 재회의 기쁨을 만끽했다.

팬들은 핑클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이벤트

에 참여했다. 그날만큼은 과거의 무대 위의

톱스타의 모습만이 아닌 동네 언니 같은 친

밀함으로 내내 팬들과 손을 잡고 소통하며

마음을 나눴다.

seunga@news1.kr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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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라메르에릴(바다와 섬) 순회공연에 다녀와서...

712회 

지난 9월 14일(토) 저녁 7시 30분 보스턴의

Jordan Hall, NEC에서 라메르에릴 공연은 (

사)라메르에릴과 매사추세츠 한인회 공동 개

최와 총영사관과 보스톤예술협회 공동 후원

으로 열렸으며 연주회의 주제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음악회'이다. 매

사추세츠(보스턴 인근)는 한인들이 적은 도

시이기에 이런 기회가 있더라도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않아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았다

. 이번 공연도 현대음악과 국악이 어우러진 참

으로 감명 깊은 음악회였다. 더 많은 이들이

함께 귀한 연주를 듣고 음악회에 참석했더라

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사)라메르에릴은 음악, 미술, 무용, 시, 영

상 등 각 분야의 중견 예술가와 학자 100여명

이 문화예 술을 통해 동해와 독도를 우리의 삶

속에 승화시키고, 이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설립한 한국의 순

수 예술·학술단체이다. ‘라 메르 에 릴

’(La Mer et L’Île)은 프랑스어로 바다와

섬을 의미하는데 우리에게는 동해와 독도를

은유(metaphor)합니다. 이 공연에서는 작곡

가 작곡가 임준희가 시인 최정례의 시 ’스스

로 오롯이‘를 소재로 작곡한 ’소프라노, 해

금, 대금과 현악3중주를 위한 독도환타지‘

와 작곡가 이정면이 3.1운동 당시 목포정명여

학교 학생들의 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해금

과 현악4중주를 위한 목포의 눈물‘이 연주되

었다. 이와 함께 브리튼(B.Britten)의 ’이 섬

에서(On this island)‘ 연가곡과 바르토크

(B.Bartok)의 피아노5중주 등을 연주했다. 이

공연에는 음악감독/바이올린 최연우, 바이올

린 최규정, 비올라 이희영, 첼로 김대준, 피아

노 오윤주, 소프라노 한경성, 해금 고수영, 대

금 박명규가 출연했다. “라메르에릴은 한국

의 문화를 품격있게 전달하는 K-CLASSIC

의 대표 단체“로서 음악을 통해 우리의 역사

와 동해, 독도를 널리 알려 우리의 삶 속에 살

아 숨 쉬는 우리의 아름다운 바다와 섬으로 승

화시키고자 한단다."

음악회 순서 중 해금과 현악4중주를 위한 '

목포의 눈물'은 가슴에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 특별히 이번 공연의 라메르에릴(바다와 섬)

은 동해와 독도를 의미한다는 이야기에 더욱

이 가슴이 뭉클했는지도 모른다. 함께 내용을

나눠보자면 1921년 11월 14일 김귀남을 비롯

한 11명의 목포 정명여학교 학생들이 교문을

뛰쳐나왔다. 태극기를 들고 외친 '조선독립만

세' 소리를 일제는 '광분(狂奔)'이라고 재판기

록에서 표현하였으며, 26명이나 징역형을 받

을 정도로 격렬한 시위였다. 학생들이 대구형

무소로 이감되던 1월 14일 하얀 눈이 내린 목

포정거장에 이들을 배웅하기 위하여 부모 형

제는 물론 수많은 목포 시민들이 운집하였다

. 학생들이 '목포야! 잘 있거라, 또 다시 만나

자'고 외치며 이별을 고하였을 때 눈물을 흘

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이번 공연의 의미는 공연의 주제처럼 '3.1운

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음악회'라

서 더욱이 감동으로 다가왔는지 모른다. 이곳

저곳에서 김용현 보스턴 총영사님 내외와 매

사추세츠 한인회 장우석 회장님 내외 그리고

보스톤한미예술협회 김병국 회장님 내외와

평통위원회 한선우 회장님 그리고 수석부회

장 장수인님 내외도 보였다. 또한 교회 목사

님 내외분도 몇 함께하셨으며 많은 지인들이

함께한 음악회라서 더욱이 뜻깊은 자리였다.

보스턴에서 문화의 기회를 접할 수 있을 때마

다 함께 만나고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음악회 순서 중 '소프라노, 해금, 대금과 현

악3중주를 위한 독도환타지는 듣는 관객들뿐

분 아니라 연주하는 연주자들의 표정 하나하

나에 집중하게 하는 감동적인 연주였다. 독도

환타지를 자세하게 옮겨 올려본다. 독도 환타

지는 라메르에릴의 3.1운동 및 대한미눅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음악회를 위해 위촉,

작곡되었으며, 최정례의 시' <스스로 오롯이>

를 바탕으로 3악장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1악

장의 부제는 <독도지킴이>, 주대선 작가의 <

독도지킴이>라는 사진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굳건이 서 있는 섬의 모

습을 대금의 솔로 선율과 현악3중주의 조화

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2악장의 부제는 <몽돌

이의 춤>으로써 최정례 시인의 <스스로 오롯

이> 시 중에서 "갈매기의 말, 어린애의 말, 몽

돌이의 말, 구르고 구르고 구르는 몽돌이 부

르는~"이란 구절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하였

다고 한다. 3악장의 부제는 <스스로 오롯이>

로서 최정례 시인의 시를 새롭게 구성하여 소

프라노의 노래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한다. 시

의 첫 구절 '망망대해~"는 일제 강점기의 망망

하고 암울한 현실을 표현한 것이고, 끝 부분 "

푸르리라고~"는 조국의 독립과 미래의 밝은

희망을 노래한 것이라 해석했단다. 참으로 아

름답고 가슴 뭉클한 음악회를 만나고 돌아왔

다.

매주 목요일 저녁이다. 모았던 쓰

레기를 집앞에 내놓는다. 금요일은

쓰레기를 걷어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슨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

오는지? 김재진 시인이다. 시 귀절이

눈에 띄였다. 가을은 여름이 버렸단

다. 여름이 쓰레기였다는 말은 아니

다.

빛속으로 나선 여윈 추억 들춰내는

가을은 여름이 버린 구겨진 시간표

(가을 그림자 중에서)

수십년도 더 됐다. 한국에서 좁은

골목길 풍경이다. 딸랑딸랑 종을 울

리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 쓰레기 트

럭이 왔다는 신호였다. 어머니와 나

는 쓰레기박스를 마주잡고 뛰어야 했

다. 쓰레기박스는 사과괘짝이었는데,

쓰레기라야 별것 없었다. 연탄재가

주였으니 말이다. 버릴 만한것도 버

려야 하는것도 별로 없었다.

버릴것은 버려야 한다. 아내의 투

정이다. 제발 버려랴. 헌옷가지를 말

한다. 이건 오래된 트라우마 같은 것

인지도 모른다. 모든게 다 귀할 적에

살았기 때문일 게다. 빈 라면박스도

귀했고, 빈 커피병도 요긴하게 쓰였다

. 도시락 김치병으로 쓰였으니 말이

다. 커피병에 담긴 김치에선 커피냄

새가 김치냄새를 압도했다. 커피에

버무린 김치를 반찬으로 먹을수 밖에

없었던 거다. 빈 커피병을 제대로 씻

지 않은 거다. 커피향내는 진했는데,

김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버릴 때가 정녕 도래했다. 지난 여

름이다. 누가 방문하고 며칠 같이 지

내기로 했다. 걱정이 앞섰다. 아내가

내놓은 묘책이다. 일단 집청소부터

하자. 이참에 모여 쌓였던 것들을 치

우자.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어

쩌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지하실로

향했다. 곰팡이 냄새와 함께 한숨이

먼저 나왔다. 어렵게 힘겹게 치우긴

치웠다. 엔간히 치웠는데, 아내가 다

했다. 나야 하는척 만했던거다. 온다

던 손님은 오지 않았다. 

버리고 떠나기. 법정스님의 책 제

목이다. 애지중지 기르던 난蘭을 남

에게 주고 난 다음이라 했다. 섭섭하

다만 홀가분한 마음에 날아갈듯 했다

고 했다. 기르던 머리를 스님이 되기

위해 깎았을 때 만큼 후련했을지도 모

르겠다. 스님의 말이 계속된다. 머리

를 깎고 난 다음이다. 가볍고 홀가분

해서, 먹물장삼을 걸치고 시내를 한바

퀴 돌았다. 스님도 분명 장발이었을

테니 한결 시원했을 거다. 버리는것

또한 황홀하다. 

모았으면 버려야 한다. 하지만 차

마 버릴 수없는 것도 있다. 내 선친께

받은 편지뭉치이다. 

더럽고 추한 말을 버려라. (잠언

4:25)

한담객설閑談客說: 버리고 떠나기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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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예제도는 1619년  여자 노예 안젤

라로부터 시작되었다.  올해 만 400년을 기

념하여 뉴욕타임스는 ”1619 프로젝트”

를 기획하고 노예제도의 역사, 영향과 노예

의 기여를 특집으로 내었다. 역자는 이를

번역하고 한인 이해를 돕고자 필요에 따라

첨삭도 하였다.

애틀랜타는 출퇴근 교통지옥이 심한

몇몇 도시 중의 하나다. 도심지를 남북으

로 지나는 하이웨이 I-85와 동서로 지나

는  I-20 이 만나는 지점은  “스파게티 인

터체인지”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  셀 수

없이 많은 인터체인지 연결 도로들이 마

치 얽히고 설킨 스파게티  국수 가락과 같

아 보이기 때문이다.   3마일되는 이 부근

을 지나는 데  4시간 걸리는 것이 예사다.

출퇴근 운전자들은 고속도로 설계에 뭔

가 잘못이 있었다고 할는지 모르나,  이는

이 고속도로가  원래 목적을 얼마나 성공

적으로 이루었는가를 모르기 때문이다.

애틀랜타와 10여 다른 도시의 교통지옥은

인종분리라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다 보

니 발생한 결과다.

남북전쟁 이전에는 백인 노예주는 흑

인 노예를 부리고 관리하기 쉽게 자기 가

까이 살게 하였다. 그러나 노예해방이 되

면서  사정이 뒤 바뀌었다. 이젠  흑인 거

주지를 되도록 멀리하려고 하였다. 남부

도시는 주거지 분리를 법으로 정하였으

나, 연방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러자 거주지역 분리가 자연스레 형성

되도록 여러 방안을 교묘히 이용하였다.

흑인 거주지역에 대한 투자는 위험성이

높다고 하거나,  이 지역에 대한 은행 모

게 지  얻 는  것 을  어 렵 게  하 였 다 .

1950~1960년대 미국 고속도로망 건설 사

업에도 인종차별 정책이 큰 역활을 하였

다. 연방정부가 건설 비용의 90%를 부담

하지만, 도로 노선 결정에는  지방 단체

입김이 컸다. 이들은 고속도로가 가난한

흑인 지역을 지나도록 노선을 택하여, 마

치 불도저로 밀어낸 것처럼  통째로 없애

버렸다. 이런 정책은 남부의 마이아미, 뉴

올리언스, 탐파 등뿐 아니라 시카고, 디트

로이트, 로스앤젤레스, 워싱톤 등 북부도

시에서도 행하여졌다.  때로는  흑인 지역

과 백인 지역의 분리 경계가  되도록 하였

다.  버펄로, 캔자스, 밀워키 등의 고속도

로 노선이  좋은 예다.  앞서 언급한   I-20

는 1950년대 당시 시장이었던 하트필드

말대로 “백인 촌과 니그로 촌을 가르는

도로”가 되도록  경계를 따라 꾸불꾸불

하게 만들어졌다. 이 분리선으로 인해서

시의 동부와 인근 지역의 백인들은 안전

하게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고속도로가 생기자 많은 백인이

교외로 빠져나갔다.  교외 이주자들이 시

내 직장으로 출퇴근을 하게 되면서, 도심

고속도로가 극심한 교통난을 맞게  되었

다. 교통난 해결방안은 지하철 등 공공교

통망의 건설이었으나, 이도 인종문제로

반대에 부딪혔다. 애틀랜타 교외의

Gwinnett카운티  등 여러 카운티는 애틀

랜타의 지하철인 MARTA ( Metropol-

itan Atlanta Rapid Transit Authority의

약자)가 자기 카운티까지 연장하려는 계

획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이유는 도심 지

역의 흑인들이 교외로 쉽게 나와 섞이게

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따라서 MARTA

는 애틀랜타 시 구역 내만 운행하는 전철

이 된 것이다. MARTA  회장은 반대 이

유의 90% 가 인종 문제라고 하였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MARTA를 “Moving

Africans Rapidly Through Atlanta” ,

즉  “흑인들을 애틀랜타 시내에서 빨리

이동시키는” 전철로 바꾸며 조롱하고

있다.  소수민족들이 다수 이주했던

Gwinnett 카운티가 노선 연장을  1990년

에도 다시 한 번  반대를 하였다.  Gwin-

nett 카운티는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수

와니, 둘루쓰, 뷰퍼드, 로렌스빌 등을 포

함하는 카운티다. 한 공화당 의원은 “반

대자들은 공석에서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는 발언을 12가지 다른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개인적으

로 만나면 이들은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골수 인종차별론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

다”라고 털어놓았다. 올해 초에 세번째

로  Gwinnett 카운티는 MARTA 연장안

을 부결하였다. 그간 카운티의 백인이 줄

어드는 등 인종분포가 바뀌어, 가결될 것

으로 예상하기도 하였다. 놀랍게도 이 부

결의 내막에는 소수민족도 백인들과 같

은 인종차별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 매니저인 50대 후반의 백인 여자

는 전철은 가난한 사람과  이민자들이 사

용하기에 반대라고  하였다. “ 왜 우리가

건설 비용을 부담해야지요?”  “돈 관리

못해 차 살 돈 한 푼도 없는 사람을 보태

주어야 하나요?”

교외 거주 백인들은 자가용차로 애틀

랜타 시내로 출퇴근하며 교통지옥을 매

일 겪는다.  인종분리를 이루고자 불합리

하게 만들어진 고속도로와 백인의 도심

이탈로 건설된 전철이 생긴지50년이 지난

오늘 애틀랜타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 (이

글의 원저자는 프린스톤 대학의 역사학 교

수  Kevin M. Kruse)

윤희경 
보스톤봉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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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노예제도의 유산 (1)
- 애틀랜타 교통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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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신의 아버지 김서현은 비보랑이 9세 풍

월주일 때는 전방화랑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태

상태후 사도(진흥왕비)가 영특하고 기풍이 호

방한 그를 특별히 아끼면서 보리공과 함께 우방

화랑으로 임명하였다. 당시는 585년으로 미생이

갓 10세 풍월주로 취임한 때였다. 그리고 3년 후

588년에 하종이 11세 풍월주에 오르면서 보리를

부제로 삼았고, 김서현을 우방대화랑으로 삼았

다. 591년에는 보리가 12세 풍월주에 취임하면서

김서현을 부제에 김용춘을 우방대화랑으로 삼

았다. 그러나 김서현은 부제의 자리에 오래 있

지 못하고 김용춘에게 넘겨 주어야만 했다. 그

사건의 발단은 김서현이 만명과 사통을 하면서,

만명의 어머니 만호태후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

고, 화랑도 부제의 위位를 박탈 당하였다. 화랑

세기에 전하는 그 사건의 전말을 인용하기 전에

, 8세 풍월주 문노의 재임 당시 개편된 화랑도의

조직과 편제를 보면, 좌우대화랑左右大花郞과

전방대화랑前方大花郞에 각기 3부部의 낭도를

거느리게 했다. 3부는 좌삼부左三部, 우삼부右

三部, 전삼부前三部를 일컬음인데, 좌삼부는 도

의道義 문사文事 무사武事를 맡았고, 우삼부는

현묘玄妙 악사樂事 예사藝事를 맡았으며, 전삼

부는 유화遊花 제사祭事 공사供事를 맡았다. 그

리고 별도로 진골화랑眞骨花郞, 귀방화랑貴方

花郞, 귀문화랑貴門花郞, 별방화랑別方花郞, 별

문화랑別門花郞을 두면서, 12~13세의 진골眞骨

과 거문巨門/대족大族 자제들의 지원을 받아 좌

화랑左花郞 2인, 우화랑右花郞 2인을 두었으며

각기 소화랑小花郞3인, 묘화랑妙花郞 7인을 거

느렸다. 

이렇게 잘 정비된 화랑도의 조직은 후일 김서

현의 아들 김유신과 김용춘의 아들 김춘추가 삼

국을 통일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김서현과 만

명공주의 야합사건이 기록된 화랑세기를 인용

해 보면,

[하종공에게 명하여 전방화랑을 삼았다. 건

복建福 2년에 보리공과 더불어 우방화랑이 되었

다. 건복 5년 하종공이 풍월주가 되자, 보리공을

부제로 삼고 서현랑을 우방대화랑으로 삼아 공

에게 속하도록 했다. 이에 이르러 공이 서현랑

을 부제로 삼고 용춘공을 우방대화랑으로 삼았

다.

그 때 만룡의 형 만명萬明은 나이가 들었으나

혼인을 허락받지 못했는데 서현랑과 사통을 했

다. 만호는 원래 아양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

러므로 노하여 불허하고 보리공에게 명하여 용

춘공을 서현랑에 대신하도록 했다. 서현 또한 그

지위를 사양하여 용춘공에게 넘겨주었다. 그러

나 만명의 정과 사랑은 더욱 굳어져 몰래 서로

도망하여 만났다. 만호가 이에 만명을 가두고 서

현을 만노로 내치려 했다. 만명은 탈출하여 함

께 도망했다. 태후는 더욱 노하여 벌을 주려 했

다. 공과 만룡이 힘써 태후의 노여움을 풀어 무

사하게 되었다.]

화랑세기도 참고하여 편찬한 삼국사기(권41

열전1)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일찍

이 서현이 길에서 입종갈문왕立宗葛文王의 아

들인 숙흘종肅訖宗의 딸 만명萬明을 보고 마음

속으로 기뻐하면서 눈짓으로 그녀를 유인하여

중매를 기다리지도 않고 정을 통하였다. 서현이

만노군萬弩郡 태수太守가 되어 장차 함께 떠나

려 하자, 숙흘종이 비로소 딸이 서현과 야합한

것을 알고서 이를 미워하여 별제別第에 가두고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다. 느닷없이 벼락

이 옥문屋門을 쳤고 지키던 자가 놀라 우왕좌왕

하자 만명은 뚫린 구멍을 따라 빠져나와 마침내

서현과 함께 만노군에 다다랐다.

서현이 경진일 밤에 형혹성熒惑星과 진성鎭

星 두 별이 자기에게 떨어지는 꿈을 꾸었다. 만

명 또한 신축일 밤 꿈에 동자가 금으로 만든 갑

옷을 입고 구름을 타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이윽고 태기가 있어 20개월만에 유신을

낳았다. 이때가 진평왕 건복12년으로 수나라 문

제 개황開皇15년 을묘였다.”

이 기록에 이어서 김유신의 작명에 관한 내력

이 나온다.

화랑세기와 삼국사기의 기록에는 조금의 차

이가 있다. 먼저 삼국사기에는 아버지 숙흘종이

노해서 만명을 가두었다. 그래서 많은 사학자들

의 다양한 해석이 따른다. 일례로 서현이 가야

파이기에 그들의 결합을 반대했다는 추측이다.

그런데 이미 서현의 아버지 김무력이 진흥왕의

적녀인 아양공주와 혼인을 하여 서현이 태어났

기에, 만명이 입종갈문왕의 손녀이기는 하지만

입종의 후처인 금진과의 사이에서 숙흘종이 태

어났고, 만명은 숙흘종과 만호 사이에서 태어났

다. 만호의 부모는 이화랑과 지소태후이다. 지

소태후는 진흥왕의 생모이며 입종은 진흥왕의

생부이다. 입종(법흥왕의 동생)은 지소의 삼촌

이다. 이러한 관계를 봤을때 서현의 신분이나 가

문 때문에 반대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

다.

그래서 화랑세기의 기록을 보면 만명의 어머

니 만호가 노하여 가두고 반대하였다. 만호는 아

양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둘

의 관계는 만호가 아양의 고모이다. 즉 아양공

주의 아버지 진흥왕과 만호는 동복이부 자매이

다. 둘은 지소가 어머니이고 진흥왕의 아버지는

입종이며, 만호의 아버지는 이화랑이다. 

건복2년은 585년이며, 만노군은 현 충북 진천

군이다. 형혹성熒惑星은 화성을 가리키며, 이 별

이 나타나면 전쟁이 나고 없어지면 군사가 흩어

진다고 믿었다. 진성鎭星은 토성을 가리키며, 그

1주기는 28년이다. 이 별이 있는 곳에는 나라가

길하며, 있지 않을때 있거나 이미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나라는 땅을 얻게 된다고 한다.178)  

178) 사기 권27천관서天官書 –한국사데이터

베이스에서 재인용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신

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

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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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 은퇴플랜(401k, 403b, TSP, 등)에서

돈을 융자받아 집 사는데, 아이들 학자금, 집

수선하는데, 등으로 이용한다. 직장인이 생각

할 때 내가 투자한 돈을 꾸어서 자신에게 갚

아 나가므로 재정적인 손실이 없다고 생각한

다. 직장인이 은퇴자금에서 융자받는 것에 대

한 장단점을 함께 알아본다.

* 은행이나 다른 곳에서 융자받는 것보다

모든 과정이 간편하고 간단하다. 나의 은퇴자

금에서 돈을 융자받기에 신용 확인 등 돈을 빌

리는데 필요한 복잡한 서류가 필요 없기 때문

이다.

* 융자받는 이자율은 은퇴플랜을 운영하

는 회사가 결정한다. 이자율은 일반 금융회사

에서 부과하는 이자율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

다. 나의 투자 돈에서 빌리기 때문이다.

* 융자받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지만,

집을 사기 위해서 받는 융자는 갚는 기간이 훨

씬 길어질 수 있다. 돈을 갚을 때는 매달 받는

봉급에서 나가므로 벌금(Late Payment)을

적게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은퇴자금에서 융자받는 거에 대

한 좋은 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단점을 열거

한다.

* 여러 가지 이유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

면 융자금에 대해서 60일이나 90일 이내에 모

두 갚아야 한다. 직장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해고(Layoff)를 당하면 여러모로 돈이 필요

하다. 이때 융자금도 함께 갚아야 하는 상황

이 된다. 융자금을 정해진 기간에 갚지 못하

면 은퇴자금에서 인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해 수입이 된다. 수입에 대한 세금 그리고 나

이가 59.5살 미만이면 10% 벌금도 내야 한다.

어려운 상황이 더욱더 가중되는 것이다.

* 융자받으면 이자를 나의 은퇴자금에 다

시 넣기에 재정적인 손실이 없다고 계산한다

. 그러나 이자 돈은 세금을 이미 낸 돈으로 갚

는다. 그리고 은퇴자금은 은퇴 후 생활비로

꺼내서 사용한다. 은퇴자금에서 나오는 돈은

수입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이자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므로 세금을

한 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낸다는 사실

을 기억해야 한다.

* 은퇴자금에서 융자받은 금액은 주식시

장에 투자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은 투자되었

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익은 물론 돈이 불어나

는 복리(Compound Interest)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주식시장이 오픈

(Open)된 날은 1,259일이었다. 내 돈이 주식

시장에 계속 있었다면 주식시장 수익률이 연

평균 13%였다. 같은 기간에 주식시장에서 가

장 높이 상승했던 31일 동안 주식시장에 투자

되어 있지 않았다면 수익률은 0%로 투자한

돈에 대한 수익이 전혀 없다.

소중한 노후자금을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융자받는다. 특히 우리 한인들은 아

이들 교육에 대해서 희생(?)한다. 부부의 노

후대책은 뒷전이고 아이들의 학자금을 우선

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대학의 공부는 융자를

받아서라도 공부할 수 있지만, 은퇴 생활은 돈

을 빌려서 생활할 수 없다. 

은퇴플랜에 있는 돈은 은퇴를 위해서만 사

용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비상금이 필

요한 이유이다. 수입 없이 몇 개월 생활할 수

있는 비상금을 먼저 준비하고 은퇴자금을 준

비해야 한다. 

의학의 발달과 건강에 관한 관심으로 은퇴

생활이 30년이란 긴 세월이 될 확률이 높다.

여기에 여성들의 기대수명은 남자보다 훨씬

더 길다. 사회보장연금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

은퇴자는 이 돈으로 은퇴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긴 세월의 생활비는 그동안

내가 모은 돈으로 충당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은퇴자금에서 융자받는 것을 재삼

숙고해야 한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546)

은퇴자금에서 융자(Loan)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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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싱턴 근교 세탁소 드랍 연매상 $165,000
40년+ 운영, 소유자건강 문제, 공장소유자 환영

보스톤 북쪽, 런드로멧 연매상: $230,000
매매가격:$199,000

보스톤 서쪽 풀 플랜트 & 셔츠 기계

최고의 위치, 대형 플라자, 40년이상 존재

연매상: $390,000+

보스톤 남쪽, 보스톤에서 15분 거리, 세탁소 +
사쓰유닛, 연매상:$850,000, 새 장비 
no perc 쓰는 세탁기계

보스톤 남쪽 미국 식당(한인 셀러), 아침 + 점심
단독 건물 (많은 주차장),  6일 오픈
건물 + 식당 매매, $399,000

프래밍헴 지역: 런드로맷, 연매상 $250,000
소유자 100% 부재중 운영, 새 기계들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 + 셔츠유닛 
연매상: $265,000, 고급 동네, 좋은 위치 
소유자 은퇴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보스톤 북쪽 풀 플랜트 연매상 $120,000+
고급 동네, 좋은 매매가격, 처음 사업 시작하는
바이어 환영. 오우너 파이낸스 고려

보스톤 북쪽 동양식당과 부동산 (오파스 콘도)

식당 연매상 $725k, 풀리커 면허증, 고급 동네

매매가격 $2M, 셀러 은퇴

보스톤 북쪽, 세탁소 + 셔츠유닛, 연매상 $444,000

최고의 위치, 꾸준한 고객들, 30+ 년이상 존재

보스톤 근교: 연매상: $210,000, 퍼크 쓰지 않
는 세탁 기계 교체 (2018), 좋은 위치

보스톤 남쪽 런드로맷 & 건물 연매상 $600,000
비즈니스와 건물 함께 매매 $1.5M

보스톤 남쪽 성업적인 드랍 세탁소. 
연매상:$233,000, 매해 매상 증가

우스터 지역: 일중식 식당, 연매상:$500,000,
풀 리커 면허증. 퍼터켁 야구팀이 RI 주에서 
이전. 우스터 지역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음

보스톤 남쪽 성업 중인 세탁소 공장 + 셔츠기계,
연매상 $200,000, 좋은 위치. 꾸준한 단골손님
확보, 소유자 은퇴, 건물 매매 가능 (단독 건물)


